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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령께서 이끄시는 화해의 신문 

 “미국이여 깨어나라” 

“ 사모 블레싱 나이트”

매년 약 4만 2천여 곳에서 이뤄지던 ‘국가 기도의 날’ 행사가 올해는 4만 7천여 곳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그 만큼 미국의 

영적 위기에 대한 경각심이 주류사회에서도 높다고 볼 수 있다. 

해외한인장로회(KPCA)총회…총회장 유영기 목사·부총회장 박성규 목사·장로 부총회장 한기하 장로 선출

제 4 1 회 해 외 한 인 장 로 회

(KPCA) 정기총회가 “모든 세대

와 민족에게 복음을”이란 주제로 

10일~12일까지 나성영락교회(담

임 김경진 목사)에서 열렸다.

이 총회에서는 지난 회기 목사 

부총회장이었던 유영기 목사가 

모든 총대들의 박수로 총회장에 

추대됐다. 목사 부총회장에 대해

서는 단독입후보한 박성규 목사

에 대해 찬반을 묻는 투표가 이뤄

졌다. 총 271명이 투표에 참여해 

213명이 찬성, 53명이 반대, 5명

이 기권하면서 박 목사는 당선을 

확정 지었다. 

KPCA는 부총회장의 경우, 대

서양 지역과 태평양 지역이 번갈

아가며 후보를 배출하도록 규정

하고 있다. 지난 40회기 총회장이 

대서양 지역인 뉴욕노회의 김종

훈 목사(뉴욕예일교회 담임)였으

니 당연히 41회기는 태평양 지역

인 LA노회의 유영기 목사가 총회

장이 됐다. 이 순서에 따르면, 42

회기 총회장이 될 이번 목사 부총

회장은 대서양 지역에서 출마해

야 한다.  [관련기사 3면에 계속]

제65회 국가 기도의 날 

美대각성 위한 한인들의 기도

5일 은혜한인교회에서

한인 300여 명 참여해 

OC 기독교교회협의회(이하 

OC교협, 회장 민승기목사)는 

오는 19일(목) 세리토스에 있

는 세리토스 파크 이스트 클럽 

하우스에서 ‘사모 블레싱 나이

트’(Blessing Night for Pas-

tor’s wife) 행사를 갖는다.

올해로 6회 째를 맞이하는 

이번 행사는 열악한 환경 속에

서 녹록치 않은 이민목회의 거

룩한 짐을 짊어지고 봉사하는 

사모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 하 여 

열 리 게 

된다. 

행 사 는 

오는 19

일(목) 오

후 6시~9

시까지 진행되며, 행사의 원활

한 진행과 준비를 위해 사전 등

록하는 200명의 사모들에게 행

사 참여의 우선권을 제공할 예

정이다. 

특별히 이민목회에 대한 사

모 수기를 제출한 사모들에 대

해서는 그 중 두 명의 사모를 

선정하여 간증의 시간을 갖고 

특별상(Tablet PC)을 수상할 

계획이기도 하다. 

사모 수기는 이민교회 목회 

생활에 대한 간증으로, 레터 사

이즈 두 장 분량으로 줄 간격 

160%로 작성하여 OC교협 담

당자들에게 제출하면 된다. 

또한 OC교협에서는 이날 행

사에 어린 자녀들과 동반하는  

사모들을 위해 별도로 아이들

을 케어해 줄 예정이다. 이는 

비교적 젊은 사모들도 아무런 

부담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배

려하고자 함이다.  

한편 OC 교협은 이번 사모 

블레싱 나이트 행사에 참여하

는 모든 사모들에게 특별히 준

비한 식사와 푸짐한 선물로 위

로와 격려, 축복의 시간을 제공

해 주기위

해 최선의 

준비를 다 

하고 있는 

중이다. 

이 같 은 

귀한 일

에 선물과 헌금으로 후원하며 

동역해 줄 손길들도 기다리고 

있다. 관심 있는 많은 성도들의 

참여와 성원을 바란다.

▲주최:OC기독교교회협의회 

▲일시: 5월 19일(목) 오후 6시 

▲장소:Cerritos Park East

▲장소:13234 166th St. 

          Cerritos, CA. 90703

▲문의: 이호우 목사(수석

부회장, 562-453-5644), 조

형수 목사(신학 부회장, 714-

267-7900), 테드 황 목사(총

무, 714-488- 3966)

“모든 세대와 민족에게 복음을” “신뢰회복과 교계화합 위해 노력할 것”

남가주기독교교회협의회 회장

에 강신권 목사(세계성경장로교

회 담임)가 만장일치로 당선됐

다.  9일 나성소망교회(담임 김재

율 목사)에서 열린 임시총회에서 

회원들은 회장에 단독입후보하

고 공천받은 강 목사를 투표 없이 

박수로 뽑았다. 이로써 지난 제46

차 정기총회에서 각종 루머로 인

해 회장에 낙마했던 강 목사는 5

개월여 만에 회장에 오르며 명예

를 회복했고 남가주교협은 정상

화 궤도에 들어서게 됐다. 

이번 총회에는 50명이 등록했

으며 이 중 47명이 참석함으로써 

개회됐다. 공천위원회 서기였던 

백종윤 목사가 의장을 맡아 회의

를 진행했다. [관련기사 2면에 계속]

OC교협 주최

제6회 사모블레싱 나이트 

5월 19일(목) 오후 6시

 세리토스 파크 

이스트 클럽 하우스에서

5일 ‘국가 기도의 날’을 맞이해 

美전역 4만 7천여 곳에서 기도회

가 열린 가운데 남가주 지역 한인

들은 은혜한인교회(담임 한기홍 

목사)에 약 300여 명이 모여 미국

의 회개와 부흥, 국가 지도자들과 

차세대, 학교와 가정, 교회의 회복

을 위해 뜨겁게 기도했다. 

올해 기도회의 주제는 “Wake 

Up America(미국이여 깨어나

라)”였다. 이날 기도회를 인도

한 한인 교계 지도자들은 미국

의 동성결혼이나 각종 반기독교

적 움직임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 다시 한 번 영적 대각성

이 필요하다 역설했다. 특히 이

날은 JAMA가 2008년에 작성해 

백악관과 의회, 대법원 등의 지도

자 수천 명에게 발송했던 “하나

님 의존 선언문(Declaration of 

Dependence Upon God)”을 김

춘근 교수가 낭독했다. 이 선언문

은 “미국을 살리시며 주권적으로 

통치하시는 하나님, 즉 오직 참되

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주권자 왕이신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존함을 선포한다. 하

나님의 백성들이 스스로 겸비하

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

하고 그들의 악하고 죄된 길에서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그 죄를 용서하시고 그 

땅을 회복시키시고 고치실 것을 

약속하는 거룩한 말씀에 의존함

을 선포한다”는 등의 내용을 담

고 있다. 

기도회에 앞서 드린 예배에서

는 JAMA의 대표 강순영 목사의 

사회로 한기홍 목사가 인사 말씀

을 전했다. [관련기사 4면에 계속]

남가주교협 회장에 강신권 목사 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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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가주교협 회장 강신권 목사 선출”

[1면으로부터 계속]이번 총회에

는 50명이 등록했으며 이 중 47명

이 참석함으로써 개회됐다. 공천위

원회 서기였던 백종윤 목사가 의장

을 맡아 회의를 진행했다. 백 목사

는 지난 정기총회에서 발생했던 혼

란과 갈등을 의식한 듯 “찬반 의견

을 순서대로 공정하게 듣겠다”고 

밝혔다.

공천위원장 한기형 목사가 “강

신권 목사를 회장 후보로 공천한

다”고 보고한 후 백 목사는 회원들

에게 “이에 반대한다면 발언해 달

라”고 했지만 아무런 반대도 없었

다. 이어 “지지한다면 발언해 달라”

고 했고 류당열 목사가 “박수로 추

대하자”고 제안했다. 백 목사는 “반

대가 없으니 전원 지지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찬성하시면 박수하자”

고 했고 회원들은 박수했다. 이후 

“혹시 반대한다면 지금이라도 표시

해 달라”고 했지만 한 명도 반대하

지 않았다. 이 모든 절차 후 백 목사

는 “만장일치로 강신권 목사가 회

장이 됐음을 선언한다”고 했다.

지난 총회에서 큰 논란이 되었

던 소위 3가지 의혹에 대해서는 누

구 하나 질문하거나 문제 삼지 않

았다. 그동안 있었던 루머들이 회

원들에게 해명하지 않아도 될 만

큼 해소되었다 볼 수도 있으며 동

시에 남가주교협이 처한 위기에 대

해 회원들이 공감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다. 회장 선출이란 한 가지 

안건만을 놓고 열린 이번 임시총회

는 오전 10시 30분에 개회해 예배

를 드린 후, 일사천리로 진행돼 오

전 11시 40분경 끝났다. 

강 목사는 “40년 이상 남가주에

서 목회하며 이곳을 사랑했고 사랑

하고 있고 사랑할 것이다. 어려운 

시간에 수고하신 수석부회장 김재

율 목사와 도와주신 많은 분께 감

사하다. 이 교계의 앞길에 하나님

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원한다. 

남가주교협이 신뢰를 회복하고 화

합하고 발전하며 섬기는 데에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 기도를 부탁드

린다”고 소감을 밝혔다.

총회를 마친 후, 김재율 목사는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했다. 

새 회장을 빨리 모시는 것이 교계 

화합을 위한 길이라 생각하고 순응

했다. 

김 목사는 회장 공석 사태를 맞이

한 남가주교협을 회장 대행 자격으

로 이끌면서 사랑의 쌀 운동, 부활

절 연합예배 등 남가주교협의 굵직

한 사업들을 감당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공천위원 명단

도 공개됐다. 남가주교협은 회장 

공천과 관련된 논란을 의식해 공천

위원 명단을 공개하지 않았지만 이

날 공천위 보고에서 한기형 목사가 

이를 공개했다. 

공천위원은 한기형(위원장), 강

부웅, 이우형, 최형호(회계), 조병

국, 벤자민 박, 박준형, 정종윤, 서니 

코바야시, 피터 김, 홍옥예, 백지영, 

홍기준, 다이앤 신, 백종윤(서기), 

최학량, 이주철, 제임스 김, 이창건, 

송재호, 이황영, 최국현, 문일명 등 

23명이었다.

한편 신임회장 취임예배는 오는 

22일 오후 4시 세계성경장로교회

(17002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에서 드린다. 

                              김준형 기자

 “ 감 사 해 요”   

‘다윗의노래’ 합창단(상임 지휘

자 송규식 목사)이 창단 4개월 만

에 첫 번째 정기연주회를 연다. 

이 합창단은 성악을 전공한 음

악인들로 구성된 전문합창단으로 

지난 1월에 창단되었으며 사례비

를 지급받고 있다. 현재 단원은 모

두 25명으로, 20명 이상이 성악 전

공자들이며 부지휘자는 여선주, 피

아노 반주자는 김유경이 각각 맡

고 있다. 

특히 지휘자 송규식 음악목사

는 40여 년 동안 교회음악에 종사

해 왔으며 한국과 미국(남가주, 시

카코 등), 캐나다(토론토), 이스라

엘(예루살렘) 등에서 다양한 음악 

활동을 해 왔다. 특별히 Jerusalem 

Performing Art Center에서 이스

라엘 심포니와 헨델의 ‘메시야’를 

협연한 바 있고 코스타메사 갈보

리채플(척 스미스 목사) 초청으로 

‘메시아’를 연주한 바 있다. 

부지휘자 여선주는 LA매스터코

랄과 LA Opera 단원으로 15년 동

안 활동하고 있으며 Roger Wagner 

Choral 등 여러 음악단체와 음악회

에서 독창자로 활동하고 있다. 

‘다윗의노래’ 합창단이 첫 번째 

연주회를 연주회장이 아닌 교회

를 선택한 데는 특별한 이유가 있

다. 첫 번째 연주회를 하나님께 드

린다는 의미와 더불어 진정한 찬양

회복운동을 위해 교회와 접목하기 

위함이다.

한편 이번 연주회 프로그램은 제

1부 첫 번째 무대는 무반주 성가곡

으로 중세 르네상스 Anthem과 한

인 작곡자에 의한 현대 성가곡으

로 구성되며, 두 번째 무대는 이병

희씨가 작곡한 Horn Mass(Kyrie, 

Gloria, Sanctus, Agnus Dei)로써 

Latin Text를 사용하지만 독특한 

한국적 색채를 담은 현대성가이다. 

Horn Mass의 독창자는 소프라노 

여선주, 메조소프라노 김승희, 테

너 오인석, 바리톤 장상근이다. 

제2부는 Praise Worship으로써 

드라마틱한 찬양예배 형태를 가진 

특별한 무대가 연출될 것이다. 독

창자로는 소프라노 양유진, 메조소

프라노 조지영, 테너 오위영, 바리

톤 최승재, 베이스 이사효가 각각 

출연한다.

크리스천 문화 창달과 문화선교

의 일환으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창단된 ‘다윗의노래’ 합창단

은   비영리단체인 ‘홀리 보이스 미

션’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 이 단체

는 Dr. GO, LISAA, KORUS Medi-

cal Group 등이 후원하고 있다. 

▲일시:5월 22일(주일) 저녁 7시 30분

▲장소:임마누엘장로교회

▲주소: 3300 Wilshire Blvd. 

            LA, CA 90010  

▲예매처: 홀리보이스(714-699-

0210)/김스피아노(714-373-8000)

오렌지 카운티 심포니의 악장인 

바이올리니스트 정승재 집사가  오

는  15일  오후 6시 30분 오렌지카

운티 심포니에서  콘서트를 객원지

휘 한다.

Carl Nielsen의 곡 ‘Suite for 

Strings’를 지휘하며 비발디 사계

중 ‘여름’과 ‘겨울’을 바이올린으로 

연주할 예정이다.  

현재 정승재 집사는 은혜한인교

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으며 클레어 

몬트에서 오케스트라 지휘로 박사

학위 과정에 있다.  이번 지휘 이후

에도 내년 오렌지 카운티 심포니에

남가주교협 회장에 당선된 강신권 목사가 소감을 밝히고 있다.

정승재 집사 OC 심포니 객원지휘

5월 15일 오후 6시 30분 

“찬양회복운동 통한 하나님 나라 확장”

‘다윗의노래’ 합창단이 첫 정기연주회를 하나님께 드린다.

  창단 4개월의‘다윗의노래’합창단…첫 정기연주회는 하나님께 

정승재 집사.

서  객원지휘를 한다. 

▲일시:5월 12일(주일) 오후 6시 30분

▲참조:www.ocsymphony.org

▲장소: Anahe im  F i r s t  Ch r i s t i a n  Chu r ch

▲주소: 520 W. South St.,

            Anaheim, CA 92805

8일 ‘어머니의 날’ 을 맞아 한인

타운 노인 및 커뮤니티 센터(이사

장 박형만 장로)는 이 센터 2층 강

당에서 지역 어르신들을 모시고  

푸짐한 경품과 함께 위로의 잔치

를 열었다. 마리포사 나비 초등 2학년 학생들이 율동으로 어르신들에게 기쁨을 선사하고 있다.  



제 529호 2016년 5월 12일 목요일 3종    합 

“세상에 즐거움을 주는 일”

[1면으로부터 계속]하지만 공교

롭게도 이번에는 대서양 지역 노회

에 속한 목회자의 출마자가 없었

다. 그리하여 자연스럽게 목사 부

총회장 후보 추천권이 태평양 지역

으로 넘어왔다.

이에 서노회에 속한 박성규 목사

가 출마한 것이다. 즉 큰 이변이 없

다면 남가주에서 2년 연속 총회장

이 나오게 된다.

장로 부총회장은 대서양 지역에 

속한 뉴욕노회의 한기하 장로, 뉴

저지노회의 김영일 장로가 출마했

다. 281명이 투표에 참여해 200명

이 한기하 장로에게, 76명이 김영

일 장로에게 표를 던져 한 장로가 

장로 부총회장에 당선됐다. 5명은 

기권했다. 

10일 개회예배를 드림으로 시작

된 총회는 임원 선거와 임원 교체

를 마치고 공천헌의위원회의 보고

로 이어졌다. 

11일부터는 각종 회무 처리가  

시작되었으며 총회의 모든 일정은 

12일에 마무리됐다. 

한편 이번 총회에는 한국 대한예

수교장로회 통합총회의 목사 부총

회장인 이성희 목사(연동교회 담

임)와 미국장로교(PCUSA) 한인교

회 전국총회장 배현찬 목사(주예

수교회 담임) 등이 형제 교단의 총

회를 축하하기 위해 참석했다. 

또 개회예배 중 북한에 억류된 

임현수 목사(토론토 큰빛교회)를 

위한 특별 기도 순서도 가지며 임 

목사의 조속한 귀환을 위해 간절히 

기도했다.

                             김준형 기자

1개월 앞둔 한인세계선교대회 

LA 한인타운 중심에 새로운 크

리에이티브 컴퍼니 “소피아 프로

덕션'이 출범했다.

"이 프로덕션의  네이든 리 대표

는 "규모 면에서는 갓 태어난 아기

이지만, 생각은 크게 하는 성인(聖

人)입니다”라고 했다. 

그는 광고를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해 볼 수 있다고 한다. 하나는 

문화적인 측면이고, 다른 하나는 

실질적인 측면이라고 한다.

“광고는, 어떻게 들릴지 모르지

만, 브랜드를 가지고 소비자를 즐

겁게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소비자가 즐거우면 브랜드의 인지

도나 브랜드의 파워는 자연스레 올

라간다고 봅니다. 광고주가 브랜드

의 스폰서가 되어 소비자를 위해 

시대의 문화적 역할을 수행하는 것

이죠. 반면 한편에서는, 광고는 생

존입니다. 브랜드 및 제품 관련 디

자인과 홍보물, 그리고 우리 주변

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모든 마케팅 

활동은 궁극적으로 생존을 위한 것

이죠. 자신이 내린 결정이 바로 승

패를 가르는 기업인이나 상인에게

는 고도로 발달된 더듬이가 있어

요. 소피아 프로덕션은 그 분들의 

더듬이를 독립적이고 주체적인 아

이디어로 무장시켜 생존의 길을 찾

는데 힘이되는 마케팅 툴을 만들고

자 합니다”

네이든 리 대표는 1989년 서울 

여의도고등학교를 졸업(14회)하고 

그 해 겨울 뉴욕으로 유학을 떠났

다. 맨하튼에 소재한 ‘스쿨 오브 비

주얼 아트(SVA)’에서 광고를 전공

하고, 한국으로 돌아가 유수한 광

고대행사에서 대기업 TV-CF를 기

획 및 제작하는 PD를 했고, 전파광

고와 인쇄광고 전체를 이끄는 아트 

디렉터를 했다. 그리고 홍익대학원

에서 석사과정을 밟던 중 2007년 

이곳으로 이민오게 됐다.

소피아 프로덕션은 기본적으로 

온라인과 오프라인 매체를 타는 광

고와 그래픽 디자인을 다 할 수 있

다. 거기에 TV광고/홍보영상/뮤직

비디오 등을 위한기획, 스토리 보

드외 간단한 비디오 편집 등을 소

화할 수 있어 광고대행사, 마케팅 

회사, 영상제작사, 영화계 종사자

와의 협업이 가능하다. 상업용, 개

인용(인물)초상화나 정밀묘사 등 

드로잉 제작까지 할 수 있다는 것

도 타회사와는 차별화된다.

네이든 리 대표는 로컬 광고들

에서 How-To에 집중하는 사례를

자주 본다고 안타까움을 표한다. 

Why 혹은 What과 같은 질문으로 

출발해 그 비즈니스만의 ‘고유성’

을 이미지나 카피로 승화시킨 광고

를 찾기가 쉽지 않고, 신문을 보더

라도 이 광고가 저 광고와 비슷한 

경우가 허다하다고 한다. 

그는 광고주가 내주는 숙제를 

충실히 해내야 하는 직업적 속성

을 인정하면서도, 자기만의 색깔

을 잃어버리고 영업만을 지향하

는 순간 창의성의 생명은 끝이 난

다고 한다. 

또한 맹목적으로 타사 광고를 흠

모하다 보면 내 것이 아닌 결국 어

정쩡한 입장에 서게 되고 만다는 

것을 가장 경계한다고 강조한다. 

그 점에 있서 소피아 프로덕션은 

다르게 생각하는 크리에이터로서 

이미지를 굳혀 나갈 계획이라고도 

한다. 숙제와 창작 사이의 긴장감 

넘치는 시소게임은 그에게 있어 크

리에이티브의 길에서도 유쾌한 질

주보다는 고독한 산책과도 같다. 

소피아 프로덕션 네이든 리 사장.

“제41회 KPCA정기총회 개최”

KPCA 제41회 총회가 나성영락교회(담임 김경진 목사)에서 10일~12일까지 열렸다.

유영기 총회장

박성규 부총회장

한기하 장로 부총회장

전 세계 한

인 선교의 올

림픽인 '한인

세 계 선 교 대

회'가 개최를 

한 달여 앞둔 

가운데 관계

자들이 대회 

준비 상황 점

검 시간을 가

졌다. 이번 대

회는 오는 6월 

6일(월)~10일

(금)까지 아주사퍼시픽대학교에서 

“지구촌 미완성 과업의 완성을 위

한 비전 회복”이란 주제 아래 개최

된다. 이 대회 참석 선교사들의 요

청에 따라 4년마다 7월 초에 개최

되던 대회를 6월 초로 앞당겼다. 또  

28년 역사상 처음으로 개최지를 시

카고 휘튼대학교에서 LA 인근 아

주사대학교로 옮긴 만큼 이번 대회 

준비는 이전 대회들보다 쉽지 않다

는 것이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10일 은혜한인교회에서 열린

공동 준비위원장단 회의에서 기독

교한인세계선교협의회(KWMC)의 

고석희 사무총장은 “중부에서 행

사를 연다면 고정 참석자 3천 명은 

확보된 상태이겠지만 서부에서 처

음 대회를 하다 보니 쉽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나 "미주에서 한인이 

가장 많이 거주하는 서부에 세계 

선교의 불이 붙어야 한다”고 강조

했다. 현재까지 선교사는 820여 명

이 등록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 사

무총장은 “LA에서 적어도 1천 명

은 참석해줘야 한다”고 요청했다. 

주최 측은 이번 대회에 선교사 1천 

명, 목회자와 평신도 2천 명, 청소

년 5백 명 참석을 목표로 하고 있으

며 저녁 집회에는 7천 명을 기대하

고 있다. 이를 위해 주최 측은 하루 

한 번 저녁 8시~10시 사이에 대회

를 위한 기도 운동을 벌이고 있으

며 공동 준비위원장단 8명이 한 조

를 이루어 교회마다 홍보하고 성도

들의 참석을 독려하기로 했다. 등

록은 www.kwmc.com 참조, 문의

는 남가주본부(213-514-8610)로 

하면 된다.                 김준형 기자

행사준비 상황을 설명하고 

있는 고석희 사무총장

[크리스천 비즈니스]



콜롯세움에 비치는 석양빛을 

받은 바울의 얼굴이 종종 떠오른

다. 예루살렘에서 포송되어 가이

사르의 재판을 기다리는 동안 백

부장과 천부장에게 복음을 전하

던 그이. 제국의 변방에서 이미 

흘러와 일부 유대이민자들 사이

에 주목받던 청년 예수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 포로로마노의 빛나

는 건축물과 자긍심 높은 로마시

민들 사이에 전혀 어울리지 않을 

것 같으나 기이하게 퍼져나간 인

간의 구원에 대한 이야기. 

이스라엘의 신이 있다 하여도 

어쩌면 그리 찌질한 민족을 골라 

신을 자처했는가 나무라며 이제 

어찌하여 모든 민족과 로마의 유

일신이 되고자 하는가 공박하던 

한 집정관의 지적에, 흔들림없

이 자신이 보고온 하늘과 신의 

뜻 그리고 그것을 이루기 위한 

예수의 죽음을 논증하던 바울의 

그 확신에 찼던 얼굴. 이 어리석

은 구원의 도는 따르기로 한 지

금도 나를 갈등하게 하지만, 날

것 그대로의 바울은 참으로 거부

할 수 없는 것이었다. 나는 그것

이 바울의 힘이었는지 하나님의 

뜻이었는지 아직도 알 수 없다.

13. 겨울비 

항상 기뻐하라고 권하는 말이 

있음은,

항상 기뻐할 수만은 없기 때문

일 터이다.

든든한 가족과 벗이 곁에 있

음에도

삶의 무게에 마음 한켠 쓸쓸해

지곤 한다.

구원이 내게 영원한 기쁨을 준

다는 당위보다

동산에 올라 외로움을 고백하

던 인간 예수를 바라본다.

내리는 슬픔을 너무 곱씹지도 

애써 외면하지도 않으리.

겨울비가 차분하게 지붕을 때

린다.

14. 로마에서는 로마법을 

로마는 참으로 법의 나라이다. 

12편의 소제목아래 총 113조로 

구성된 소위 12표법(저자주 – 

로마 최초의 성문법, THE LAWS 

OF THE TWELVE TABLES)을 

봐도 그렇다. 예수가 오기전 450

년이나 전에 만들어진 12표법이 

아직도 적용되고 있지 않은가. 

내용도 구체적이다. 제6편 10조

는 아내에 대한 남편의 권리를 

전제한 가운데, 남편은 이혼을 

원할 경우 반드시 여자에게 이

유를 제시하도록 규정한다. 제8

편에는 건물과 부동산에 대한 규

정을 해두었는데, 1조는 빌딩을 

지을 때 건물과 건물사이에 최

소한 2.5 pes(저자주 – 로마제

국에서 거리를 재는 도량형으로 

pes는 현재 영미국가의 foot과 

비슷하다. 1 pes 는 약 30센치미

터) 간격을 두도록 하고 있다. 

로마의 정갈하고 멋진 건물들

이 괜히 나오는게 아니다. 제10

편에는 종교의식에 대해 규정하

는데, 14조에서는 장례식은 한사

람에 대해 오직 한 번만 허용하

며, 관도 여러 개를 만들 수 없

도록 강제하고 있다. 부유층 사

이에 사치를 막기 위한 법조항

이다.

이러니 로마시민권을 모두 얻

으려 한다. 일단 부부 중 일방이

라도 시민이면 그 사이에 난 자

녀는 자동으로 로마 시민권을 얻

는다. 놀랍게도 해방노예의 자녀

에게 시민권을 준다. 시민이 아

닌자도 군대에서 복역하고 나면 

시민권을 얻는다. 마지막으로 돈

으로 사는 길도 있다. 물론 굉장

히 높은 가격에.

예수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

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고 말한 적이 있다. 그 때 

예수가 보여준 동전에 로마의 세

번째 가이사 티베리우스 황제의 

얼굴이 새겨져 있었을 것이다. 

하나님이 예수를 다른 때가 아

닌 로마 식민지 치하의 이스라

엘에 보낸 것에는 이유가 있을 

것이다.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

의 때를 따져 보니 로마에서 12

표법이 만들어진 때와 비슷하다. 

그렇게도 오랜 기간을 침묵하던 

신이 왜 우리세대에 아들을 보

냈을까. 사도들이 로마의 창끝에 

순교하고 있다. 그런데 끝이 아

니라 시작이다. 모든 길은 로마

로 통한다. 로마가 건설한 그 길

을 타고 예수의 소식이 세상 끝

까지 달려가고 있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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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영 언 저

 오네시모의 
독백  

12. 포로로마노

2천여 명이 참석한 제38회 피어스 카운티 조찬 기도 모임.

제 38회 워싱턴 주 피어스 카운

티 조찬 기도회가 6일 워싱턴 주 

정계, 교계, 사회 각계 지도자 및 

각 군 통수권자 등 2천여 명이 참

여한 가운데 타코마 돔에서 성황

리에 열렸다.

이날 기도회는 타코마 지역 한

인 교회인 타코마 제일침례교회

(담임 최성은 목사)와 한인들이 

적극 참여해 대한민국의 자유와 

번영을 위해 힘쓴 미국 사회에 감

사를 표했고, 워싱턴 주와 美복

음화를 위한 한미 교계의 상호 협

력을 다짐했다. 

본국의 유명 블랙가스펠 그룹

인 소울 싱어즈가 개회 찬양으로 

“갓 블레스 아메리카(God Bless 

America)”를 부를 때는 6.25 전

쟁부터 현재 한국의 발전상이 영

상으로 소개돼, 미국 사회에 큰 

감동과 자긍심을 불러일으켰다. 

이어 단 위에 오른 클레오 조(타

코마 제일침례교회, UW 2) 양은 

아름다운 목소리로 미국 국가를 

불러 청중들의 박수를 받았다.

이날 기도회에서 폐회 기도를 

한 타코마 기독교회연합회 회장 

최성은 목사는 우리 죄를 위해 죽

으시고 살아나신 예수님을 찬양

하고 미국의 가정과 사회가 각자

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

아오게 해 달라고 기도했다. 

최 목사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고, 워싱턴 주로부터 

전 세계로 확장될 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기도할 때는 장내 이곳 

저곳에서 아멘이 터져 나왔다.

최 목사는 “미국 교계가 한인 

교회와 성도들의 기도의 힘을 알

고 있고, 우리의 기도를 필요로 

한다”며 “이제는 한인 교회가 망

설이기보다는 美주류 사회에 적

극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미국을 

위해 기도할 때”라고 강조했다.

기도회 이후 참석자들은 “미국

의 수고와 희생을 기억해줘서 정

말 감사하고 타코마 지역 한인 교

계의 적극적인 참여로 은혜로운 

기도회가 됐다”며 “앞으로도 한

미 교계가 동반자로서 서로를 섬

기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동역하

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기도회는 팻 맥카시 

피어스 카운티 군수를 비롯, 메릴

린 스트릭 랜드 타코마 시장, 법

무장관, 군 지도자 등 각계 인사

들 모두 참석해 한 뜻으로 하나님

께 기도했다.      김브라이언 기자

 “한미 교계 美복음화 위한 상호 협력 다짐”

제65회 국가 기도의 날

[1면으로부터 계속]이어 OC

목사회장 곽재필 목사가 대표 기

도, OC기독교평신도연합회장 윤

우경 집사가 성경봉독, 감사한인

교회 김영길 목사가 설교했다. 

또 참석자들은 1) 회개와 부흥 

2) 학교와 가정 3) 교회·문화·사

회정의 4) 대통령과 국가지도자 

및 선거 5) 청년·차세대 부흥 및 

학생단체와 선교 6) 고국의 지도

자들과 부흥·안보·통일 등을 위

해 기도했다. 

전체 기도회는 OC교협회장 민

승기 목사의 사회 아래 각 주제

별로 5명의 기도자가 나와서 기

도를 인도하는 형식으로 진행됐

다. 기도를 마친 후에는 OC장로

회장 김종대 장로가 헌금 기도하

고 OC원로목사회장 박승환 목

사가 축도했다.

주최 측은 이 행사에서 나온 

헌금을 오는 10월 23일 다민족

기도회 준비에 사용한다고 전했

다.                         김준형 기자 

워싱턴 주 피어스카운티 조찬기도회…워싱턴 주 교계 및 각계 지도자 2천여 명 참석

미주기독한의사협회 영성수련회

        “한 손에 복음 다른 손에 한의학”

미주기독한의사협회(회장 

이기미)가 “하나님 나라와 복

음”이라는 주제로 1박 2일간 

영성수련회를 개최한다.

-일시: 5월 29일(주일) 

   오후 5시~30일(월) 오후2시 30분

-신청마감: 5월 15일(주일)까지

-신청방법: www.COMAAA.org 

-참가비용: 20불 

-장소: Love&Grace수양관

-주소: 5889 Ailanthus St. Phelan, CA 92371

-문의: 김재영 부총무(425-412-0468)/윤주헌(213-550-6378)

유해동 목사 

의의나무교회 담임

헨리 윤 원장

 YoonMin한의원



하나님 나라의 영적 공동체는 인격적인 

결합으로 그리스도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

어져 가는가를 배우는 공동체입니다. 하나

님의 마음에 맞는 영적 가치와 체질과 신앙

이 되면 하나님이 주시는 분복이 어떤 것인

가 하는 것을 우리 모두 배울 수 있습니다. 

1. 하나님은 자격 갖추기를 원하심

1절과 2절을 분석해 보면 양면성을 하나

님께서 제시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

니다. 1절  “내가 오늘날 명하는 모든 명령

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으리라”

1절은 소망적인 비전을 제시하고 있습니

다. 가나안 땅에서 많은 것을 챙기고 누리려

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지켜 행해야 

합니다. 세상 종교는 정성만을 요구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격을 요구하시고 

자격이 되는 사람에게는 비젼을 주십니다. 

신앙보다는 신념을 강조하는 잘못된 신

앙은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

이 아니라 자기 신념을 가지고 해보다 안되

면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 버리는 가짜 신앙

이 많이 있습니다. 참된 신앙은 하나님의 말

씀을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명

하신 모든 명령을 다 지켜 행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따라야 합니다. 그

래야 우리는 살 수 있고 번성하고 하나님께

서 약속하신 언약의 땅에 들어가 평안하게 

살 수 있습니다. 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

씀을 듣고 지켜 행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삶

의 문제와 필요를 채우시며 공급해 주신다

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말씀이 지시

하는 내용에 따라 순종하고 따를 때 하나님

께서 인정하시면 모든 조건을 채워 주시는 

것입니다. 

2. 낮추시고 밟으시고 시험하심
2절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사십년 동

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

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

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40년의 세월은 사람의 일평생의 절반입

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합

격된 믿음을 소유하도록 하기 위해 40년 동

안 광야 길을 끌고 다니십니다.  직행하면 

애굽에서 시나이 반도를 거쳐 빨리 걸으면 

가나안 땅까지 10일에서 천천히는 12일이

면 갈 수 있는 거리였습니다. 그러나 하나

님께서는 바로 가도록 하시지 않고 이 나라, 

저 나라를 다니며 남의 영토를 짓밟고 전

쟁까지 하게 하시며 여러 곳으로 이끄셨습

니다. 이 기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이

를 한 400년의 1/10이었습니다. 하지만 하

나님의 생각에 이대로는 하나님 중심의 성

숙한 신앙인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하

나님 보실 때 합격될 때까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시험과 연단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걷게 하셨고 낮추

셨습니다. 하나님의 손으로 눌러서 땅바닥

에 엎드려지게 하셨습니다. 기병과 마차까

지 동원하여 불안한 위기 직전으로 몰아 넣

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불꽃 벽으로 

모세의 백성들을 지키심으로 더 이상 접근

하지 못하도록 하셨습니다.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바람을 일으켜 홍해바다 한가운

데 길을 만드셨고 사우디아라비아에 상륙

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애굽군대는 물을 

합치심으로 말과 군대 모두가 산채로 몰살

을 당하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모습을 보고 승리의 쾌감을 느끼며 의기

양양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여러 기적을 통

해 감사와 겸손과 순종보다는 우월감과 교

만의 오류에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신자

들 중에서도  기도할 때 기도의 응답이 오면 

자기가 무엇을 얻어내고 고침 받고 한 것처

럼 교만해지고 어떤 댓가를 요구하며 사기

꾼의 근성을 보이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허세와 교만으

로 들떠있는 백성들을 낮추셨고(2절, 3절) 

허세와 교만을 버리고 계속 하나님을 의지

하고 따르는 백성을 삼기위해 낮추시고 밟

으셨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

하여 우리들중에서도 직분에 맞는 헌신과 

섬김의 모습이 없이 허세와 교만에 빠져 있

을 때 우리를 낮추시고 밟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또한 그들을 계속하여 시험하십

니다. 시험은 2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 테

스트(test)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시험입

니다. 신자들의 영적 수준이 하나님이 기대

하시는 합격점에 오르게 하기위해 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템테이션(temptation)

입니다. 이는 마귀가 우리의 영혼을 실족시

켜 지옥에 떨어뜨리기 위해 우리를 유혹하

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 본문에서 말씀하는 

시험은 테스트입니다. 

3. 믿어지는 믿음으로 말씀절대주의 신
앙이 되라

누가복음 5장 2절 이하를 보면 많은 무리

들이 해변에 모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배

를 빌리시고 해변에서 설교를 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설교를 듣기 위해 모였습니

다. 예수님께서는 들은 말씀들을 확인시켜

주실 필요를 느끼시고 한낮(11-12시쯤)이 

되어 가는데도 불구하고 베드로에게“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하고 말씀하십니

다. 물이 맑은 갈릴리 바다에 한낮은 햋빛이 

그대로 투과되어 바닥이 보이고 고기들 또

한 모든 것이 다 보이기 때문에 낮에는 도

망 가버립니다. 그래서 갈릴리 바다에서는 

언제나 고기를 밤에 잡았습니다. 베드로는 

고기를 잡는 전문 어부였습니다. 특히 낮에 

그물을 내리는 일은 어리석은 일이었습니

다. 상식적으로 도저히 맞지 않는 어리석은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말씀을 들

으며 그 심령께 붙들리기 시작했고 사로잡

혀 말씀이 믿어지는 믿음으로 순종하여 그

물을 내립니다. 그래서 그의 전문 지식으로

도 밤새 헛수고를 했지마는 말씀에 의지하

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물을 내려 고

기를 잡자 한낮이었음에도 물고하고 두 배

에 가득 채우게 되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

합니다.  말씀이 실제 능력으로 나타난 것

입니다. 동업자 야고보와 요한에게까지 오

라하여 배에 가득 채우게 되었고 이는 베

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을 말씀을 선포

하는 제자로 삼기위해 나타내신 말씀권능

의 결과였습니다. 이는 예수님의 말씀을 집

중하여 들었던 사람들이 말씀을 입체적으

로 믿도록 보여주신 예수님의 입체적인 설

교였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달

게 받아 얼마나 서둘러서 순종하고 실천하

고 사는가를 잘 믿는 기준으로 삼으십니다. 

성령이 살아 역사하는 곳에 하나님은 엄청

난 기대를 하십니다.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 

말씀의 절대주의 신앙이어야 합니다. 하나

님께서는 그 목적을 가지고 우리로 낮추시

고 굶게 하십니다. 

4. 만나로 먹여 주시는 하나님
   굶으면 육신적으로는 고달프겠으나 영

적으로는 한단계 성숙시키는 계기를 삼아

야 합니다. 3절  “너를 낮추시며 너로 주리

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

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

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인간은 영과 육의 합성체입니다. 영혼 없

는 몸이 죽은 것같이 행함 없는 믿음은 죽

은 믿음이라고 야고보는 우리에게 가르치

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리며 성령께 순종하는 믿음이 가장 잘 

믿는 믿음이요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5.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기만 하면
5-10절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

는줄 마음에 생각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도를 행하며 그를 경외할지

니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에든

지 산지에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

류와 감람들의 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너의 

먹는 식물의 결핍함이 없고 네게 아무 부족

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

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네가 먹어서 배불리

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로 네게 주셨

음을 인하여 그를 찬송하리라”

말씀에 절대 순종하며 하나님을 경외하

며 순종하는 믿음을 보이면 하나님은 우리

를 언제나 좋은 것으로 풍성케 하시며 책임

져 주십니다. 

하나님은 말씀대로 이끌려 사는 이스라

엘 백성을 곡식이 풍성한 곳으로 인도하시

고 온갖 과일과 꿀과 벌도 많은 기름진 곳으

로 우리를 분명히 인도할 것입니다. 그 곳은 

부족함이 없는 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

로만 사십시오. 하나님의 복을 누리기 위해 

더 겸손히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믿어 하나

님으로부터 합격의 영광을 얻으시기 바랍

니다. 때때로 손해가 되는것 같은 명령이라 

할찌라도, 영적으로 유익을 주는 명령으로 

알고 순종하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서울 성은교회 목사  장 재 효

제 529호 2016년 5월 12일 목요일 5목    회 

신명기  8 :1-10

말씀 순종의 신앙을   

       
성은교회 장재효 목사 TV / RADIO / 신문 / 인터넷 동영상 설교

지구촌 어디서든 YOU TUBE에서 “장재효 목사”를 검색하면 동영상 설교들을 선택시청 가능합니다.

提供� 국제성은복음선교회

주일 오전 8시 / 동영상 설교 제공

월요일 오전 11시 20분

월요일 오후 5시  /

하와이 현지시간 오후 5시

목요일 오후 2시

금요일 오전 6시

수요일   서부 오후 4시30분 / 동부 오후 7시30분

토요일   서부 오후 6시 / 동부 오후 9시

5면 설교 

인터넷신문 설교

오프라인 칼럼 설교

온라인 칼럼 설교

T V  한 국 방 송  설 교                           한 국  신 문  설 교

COX TV 

워싱턴DC.

CTS TV 

기독일보

AM1540

라디오 코리아

AM1590

시카고 기독교방송

AM1190

LA 미주 복음방송

AM1310

기쁜소리방송

FM91.5(SCA)
AM1650

LA 미주기독교방송

CBS TV

CTS TV

경북 기독 신문

기도원 연합신문

3면 설교

3면 설교

미 국  신 문  설 교             

화요일 오후 6시 

토요일 오전 7시

화요일 오후

 7시30분

수요일 오후 1시, 오전 2시

금요일  오후

2시30분

 목요일 낮 12시

 주일 오후 10시30분

T V  미 국 방 송  설 교                         라 디 오  미 국 방 송  설 교

한  국  선  교  설  교

해  외  선  교  설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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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류 최초의 어머니가 된 이브, 즉 

“하와”의 의미는“생명”이다. 이는 

남편, 아담이 자신의 갈비뼈에서 나

온 최초의 여자에게 지어준 이름이

다. “그는 모든 산 자의 어미가 됨이

라”(창 3:20). 그 이전에는 어떤 어

머니도 없었다. 모든 인류는 이브의 

후손이다. 

이브는 아담의 아내로서의 위치

뿐 아니라, 수많은 후손들의 어머니

가 되었다는 면에서 특별한 여성이

다. 이브의 모든 후손은 하나같이 인

류의 조상이 되는 사람들이다. 하와

는 무수한 아들과 딸을 낳았겠지만, 

성경에는 세 아들의 이름이 나타나

있다. 첫째는 가인, 둘째는 아벨, 그

리고 셋째는 셋이다. 

어머니로서의 이브는 기쁨과 슬

픔을 함께 겪었을 것이다. 아이를 

낳으므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을 

채우는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때

에 이는 분명 이브에게 큰 기쁨이었

을 것이다. 그러나 이브는 큰 가인이 

동생 아벨을 쳐 죽임으로 인류의 최

초의 살인사건을 경험하는 어머니

가 되었다. 한 아들은 살인자요 다

른 아들은 피살자가 되었다. 어머니

의 마음은 아픔으로 가득하였을 것

이다. 가인을 걱정하는 것만큼 괴로

움이 컷을 것이고, 아벨을 사랑한 만

큼 상실감이 깊었을 것이다. 죄의 입

구인 자신을 바라보면, 더욱 더 괴로

움이 배가되었을 것이다. 자신이 시

작한 범죄로 남편과 아들을 오염시

켰고, 결국 형제살해의 비극을 맛보

면서 어머니는 자책감으로 자신의 

가슴을 쳤을 것이다. 

그렇지만 어머니 이브에게는 소

망이 있다. 모든 인간을 구할 구세주

가 자신의 몸을 통하여 온다는 소망

이다. 이브는 죽은 아벨을 대신하여 

셋을 주신 것을 보고, 크게 즐거워하

였을 것이다. 셋의 혈통을 통하여 메

시야가 온다는 것을 생각할 때, 이는 

자신의 몸을 통해서 오는 후손으로 

구원받게 될 새로운 날을 마음에 품

게 된 것이다. 셋은 이브의 손자 에

노스를 낳았다. 이제 사랑하는 손자

의 시대에 이르러서는 사람들이 함

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전통이 생

겼다. 믿음의 후손들이 퍼져나가는 

것을 보면서, 이브는 하나님의 긍휼

과 자비의 약속, 메시야를 보내주신

다는 약속을 기억하였을 것이다. 

이브는 무엇보다도 아들의 이름

을 짓는 어머니로 등장한다. 우리

말 성경에는 확실하게 나와 있지 않

지만, 히브리 원어에는 “아들을 낳

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다”(창 

4:25)는 두 개의 동사가 여성단수로 

되어있다. 그러므로 이 문장은 이브

를 주어로 하여 다음과 같이 재번역

할 수 있다. “이브가 아들을 낳고 이

브가 아들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다” 

즉 어머니가 아들의 이름을 지은 것

이다. 셋이란 “아벨 대신에 다른 씨

를 대신 주셨다”는 의미이다. 어머

니는 아들의 이름을 지으며 영적인 

권위를 행사하고 있다. 고통을 당하

면서 낮아졌지만, 소망 가운데서 아

들의 이름을 셋이라고 지으면서 지

도력을 보여주고 있다. 이브는 영적 

가문을 일으키는 현숙한 여인이다.

Los Angeles Northridge 지역의 

에브리데이 교회에서 사역자를 기다립니다.

Church
Everyday

   a. 자격요건

 i. 정규 신학 대학원에서 신학석사 (M.Div) 
         이상의 학위를 받으신분

 ii. 영주권 또는 시민권자로 미국내에서 목회하는데 
          결격 사유가 없으신 분

   b. 지원서류

 i. 이력서 w/가족사진

 ii. 신앙고백 및 자기 소개서

 iii. 목회자 추천인 2명 (이름, 소속단체, 전화번호)

   a. 청빙 신청 마감은 2016년 5월15일까지입니다.

   b.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c. 서류를 보내주실 이메일 주소: 

      (churcheveryday99@gmail.com)

       *이메일을 통해서만 신청 받습니다

가정의달 특별기고

바울의 가정 행복론

이브, 모든 인간의 어머니

올해도 어김없이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와 가정

이라는 복된 처소를 우리들에게 허락

해 주셨다. 그러나 지금의 시대 우리

는, 많은 가정들이 깨어지고 아파하

는 문제들을 듣곤 한다. 그리고 사회 

속에서도 우리가 지켜왔던 “경로효

친” 사상들이 허물어져 가는 모습들

을 보면서 안타까움을 감출 수가 없

다. 과연 우리는 이러한 심각한 사회

적 문제들에 관하여 어떠한 성경적 

해답을 찾아볼 수 있을까?

골로새서 3장 18절~4장 1절의 중

심적 내용은 “기독교인의 가정생활”

과 “가정윤리”에 관한 교훈이다. 무

엇보다 사도바울은 가정이란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복을 위해 지정

해 주신 놀라운 조직이며 이를 위하

여 필요한 요소가 “관계 속에서의 질

서”라고 말하고 있다. 

오늘 본문 18절과 19절에서는 아

내와 남편간 서로의 존경과 섬김의 

질서가 올바르게 세워질 때 행복한 

가정이 된다고 말하고 있다. 20절과 

21절에서는 부모와 자녀 간에는 순

종의 질서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

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2절에서는 

상전들과 종들 간에도 하나님이 세

우신 질서가 존재하며 이를 성실하

게 지켜나갈 때 행복한 삶이 이어질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그렇다.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만

물을 질서 가운데 창조하셨다. 창세

기 1장 하나님의 창조사역에서도 첫

째날 빛을,  둘째 날은  물과 궁창을, 

그리고 셋째 날은 땅과 바다를 창조

하셨다고 기록하고 있다. 이와 같이 

성경전체와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모

든 자연 세계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

은 모든 것에 질서를 세우셨고 이러

한 질서가 지켜질 때 아름다움이 유

지되게 됨을 배우게 된다. 

모든 문제의 원인은 바로 “질서

가 깨어진 것”에서 시작이 된다. 자

연  세계에서도 우리가 경험하는 “이

상기후”와 “자연재해”의 원인을 연구

해 보면 인간들이 하나님의 창조질서

를 따르지 못함에서 원인이 발생하는 

것을 본다. 요즘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학교폭력사건, 가정파괴, 노인 

폭행사건, 그리고 동성애 문제 등과 

같은 대표적인 문제의 원인들도 바

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도덕

적 질서를 지키지 않는 데서부터 시

작되고 있다. 

현대사회는 질서를 잃어가고 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를 되

찾아야 한다. 영국의 저술가이며 사

회개혁자인 새뮤얼 스마일즈는 말했

다.  “질서는 시간의 훌륭한 지배자

다. 왜냐하면 일이 효과적으로 처리

되지 않는 한 시간은 그대로 사라지

기 때문이다. 그리고 한번 잃어버린 

시간은 영원히 찾을 수 없기 때문이

다. 질서는 많은 중요한 문제들과 결

부된다.” 

결론적으로 우리의 가정에는 질서

가 존재한다. 상호간 섬김과 사랑, 그

리고 순종의 질서가 가정을 위해 하

나님께서 세우신 질서이다. 우리의 

일터에서도 질서가 존재한다. 충성

과 봉사 그리고 성실함으로 주께 하

듯 하는 질서가 존재한다. 교회에서

도 질서가 존재한다. 예수님께서 보

여주신 것처럼 사랑과 화평, 그리고 

섬김과 헌신, 존경의 질서가 존재한

다. 행복한 교회, 행복한 가정, 행복한 

사회는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세우신 질서를 깨닫고 순종할 때 찾

아온다. 오늘도 이러한 사실을 깨닫

고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을 만나 주

님을 대하듯 최선을 다해 살자.

송  재  호   목사

하늘샘교회

민  종  기  목사

충현선교교회

어머니께 드리는 아들의 편지
요즈음 필자는 어머니를 자주 생

각한다. 어머니는 아들의 가슴에 영

원히 살아 계시는 것 같다. 천국에 

계시는 어머니께 편지를 드린다는 

것이 조금은 어색하지만 오늘은 어

머니께 편지를 드리고 싶다. 어머니

는 필자가 군복무를 하던 3년 동안

에 한 주일에 한통씩 편지를 보내 주

셨다. 나는 마치 연애편지를 받듯이 

어머니의 편지를 받곤 했다. 군대 생

활은 외롭고 힘들었다. 하지만 어머

니의 편지가 나의 외로움을 많이 달

래주었다. 

어머니의 편지는 거의 같은 내용

이 반복되었지만 받을 때마다 새로

웠다. 마치 어머니께서 차려주시는 

밥상이 늘 비슷하지만 새로운 것처

럼. 어머니의 밥상에 싫증을 느껴본 

적이 없는 것처럼 어머니의 편지는 

늘 좋았다. 어머니의 편지 속에는 어

머니의 사랑과 기도가 담겨 있었다. 

어머니의 외로움과 사랑하는 아들

을 향한 애틋한 눈물이 담겨 있었

다. 어머니의 글 속에는 고난의 흔

적이 담겨 있었다.

어머니는 고난 속에 사셨다. 가난

과 고난이 어머니를 오랫동안 따라 

다녔다. 어머니는 바느질을 해서 가

족을 먹여 살리셨다. 어머니는 한 맺

힌 생을 사셨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어머니는 예수님을 만나셨고, 기도

를 통해 가슴에 맺힌 한을 푸셨다. 

예수님은 어머니께서 한 맺힌 기도

를 드릴 때마다 어머니의 아픈 상처

를 치유해 주셨다.

어머니는 고독하셨다. 늘 수줍어 

하셨고, 사람들과 만나 수다를 떠는 

것을 좋아하지 않으셨다. 그래서인

지 어머니는 친구가 없이 한 평생을 

사셨다. 예수님이 친구가 되지 않으

셨다면 어머니는 정말 외로웠을 것

이다. 나는 어머니의 고독을 통해 고

독하게 사는 법을 배웠다. 고독을 친

구삼아 사는 법을 배웠다. 고독을 통

해 침묵하는 법을 배웠다. 고독을 통

해 내면을 가꾸는 법을 배웠다. 고

독을 통해 내면 깊은 곳에 있는 영

성의 샘에서 생수를 길어 올리는 법

을 배웠다. 고독을 통해 글쓰는 법

을 배웠다.

어머니는 연약하면서도 강하셨

다. 특별히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

다 용기 있게 그 어려움을 헤쳐 나

가셨다. 

어머니는 참 고상(高尙)하셨다. 

비록 초등학교 밖에 나오지 않으셨

고, 가난하게 생활하셨지만 결코 비

굴한 모습을 보이지 않으셨다. 어머

니는 언제나 단아한 모습으로 사셨

다. 한복 입기를 좋아하셨고, 언제, 

어디서나 한결같이 자세를 흩뜨리

지 않으셨다. 

어머니는 늘 기도하셨다. 어머니

를 생각하면 떠오르는 모습이 기도

하는 모습이다. 큰 성경을 펴 놓으시

고, 단정히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던 

어머니의 모습이 필자가 가슴에 품

고 사는 모습이다. 

어머니는 필자가 훌륭한 목회자, 

무엇보다 겸손한 목회자가 되길 원

하셨다. 잘 될 때 교만할까봐 많이 

염려하셨다. 어머니의 바람에 아직

도 미치지 못하지만 어머니의 기대

에 저버리지 않으려고 늘 힘쓰고 있

다. 나이가 들면서 더욱 어머니가 존

경스럽다. 나도 어머니처럼 나이가 

든 후에도 단아한 모습을 지니고 싶

다. 늘 자신을 잘 가꾸셨던 어머님

을 닮고 싶다. 

강  준  민   목사

새생명비전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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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장 합동(총회장 박무용 목사) 

제53회전국목사장로기도회가 '회

개와 회복-주여, 우리를 살리소

서!'를 주제로 9~11일 의정부 광명

교회(담임 최남수 목사)에서 약 2

천 명의 교단 목사·장로들이 모인 

가운데 열리고 있다. 

이번 기도회는 첫날 박무용 총회

장이 설교하는 개회예배를 시작으

로 소강석 목사(새애덴교회 담임)

가 강사로 서는 저녁집회, 이어 둘

째 날 '100분 기도회'와 총 4번의 트

랙강의,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

를 주제로 한 윤복희 권사의 공연, 

김남준 목사(열린교회 담임)의 저

녁집회, 그리고 마지막 날 트랙강

의와 김선규 부총회장이 설교하는 

폐회예배로 진행된다.

참석자들은 이번 기도회를 통해 

변질된 믿음과 교만, 돈과 권력을 

좇는 모습을 회개하고, 신실함과 

사랑, 공의, 강단 및 선교의 회복을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고자 한다. 

아울러 동성애와 이슬람을 막는 일

도 기도제목으로 정했다. 

개회예배에서 '돌아오라'(슥 

1:1~6)를 제목으로 설교한 박무

용 총회장은 "기도하는 것이 모든 

문제를 풀 수 있는 열쇠라는 것은 

성경이 가르치는 원리"라며 "우리

는 신앙의 선배들처럼 기도의 자리

로 돌아가야 한다. 그것만이 우리

와 교회, 그리고 이 민족을 살리는 

길"이라고 했다. 

이후 '교회 생태계를 복원하

라'(베드로전서 5:8~9)를 제목으

로 저녁집회 강단에 오른 소강석 

목사는 오늘날 한국교회가 직면하

고 있는 위기에 대해 언급하며, 시

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교회 

생태계와 환경 복원 △교회 개혁과 

부흥운동의 전개 △다음 세대 준비

를 꼽았다.

소 목사는 "그런데 이 세 가지 중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교회 생태

계를 복원하는 것"이라며 "아무리 

개교회가 부흥하고 예배당을 크게 

지어도 교회의 생태계가 깨져 버리

면 대형교회조차 소멸할 수밖에 없

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는 교회 생태계가 파괴되는 있

는 원인으로 △교회의 성장·물량

주의 △안티기독교의 공격을 들었

다. 특히 후자에 대해 소 목사는 "한

국교회도 잘못한 것이 있다. 바로 

파도만 보고 그것을 일으키는 바람

을 보지 못한 것"이라며 "반기독교 

정서와 공격의 이면을 보고 연합

해, 사상전과 영적 전쟁을 치를 준

비를 했어야 했다"고 했다. 

한편 교단 내에서 총회 다음으

로 큰 연례 행사인 전국목사장로기

도회는 지난 1964년 처음 시작됐

다. 지금까지 전국의 목사와 장로

들이 모여 교단의 현안들과 한국교

회의 중요한 과제들을 놓고 기도하

는, 예장 합동의 대표적 기도회로 

자리매김했다.   

     김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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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규 부총회장(앞줄 가운데) 등 참석자들이 두 손을 들고 기도하고 있다.

예장 합동, 제53회 전국목사장로기도회 개최…소강석·김남준 목사 등 강사로

"교리 설교

가 한국교회 

문제의 해답

이다." 7일 대

한교회(담임 

윤영민 목사)

에서 열린 한

국복음주의실

천신학회 제

31회 정기학

술 대 회 에 서 

합신대 정창

균 박사의 주장이다. 그는 "한국교

회 위기상황과 교리 설교의 회복"

을 주제로 발표하면서, 교회와 성

도의 정체성 회복을 위한 '교리 설

교'를 강조했다. 

정 박사는 먼저 "하나님 말씀이 

강단에서 힘 있게 선포되면 교회는 

흥했고, 그렇지 않을 때 교회가 병

들었으며, 병든 교회는 그 사회가 

암흑의 시대로 접어드는 요인이 됐

다"고 설명하고, 현상학적 관점에

서 한국교회 위기상황에 대해 ▶

양적 성장의 쇠퇴 ▶도덕성 상실로 

인한 사회적 불신 ▶사회와 타종교

로부터의 반기독교적 압력 ▶이단

에 대한 무방비 상태 등을 들었다.

특히 정 박사는 "사실 한국교회

가 도덕적으로 이렇게 비난받고 있

는 현실을 놓고 근본 원인이 무엇

인가 따지고 들어가 보면, 그것은 

그 동안 한국교회 신자들의 신앙생

활이 잘못되었기 때문"이라 결론

짓고, "신자답게 살지 않고 교회답

게 행동하지 않아서 벌어진 현상"

이라 말했다. 그러나 그는 "교회가 

단순히 도덕수준이 높은 단체나 혹

은 사회구호단체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신자가 신자답게 

되고, 교회가 교회답게 되면 반드

시 도덕성이 뛰어나게 되고, 구제

활동이 활발하게 될 것"이라며 "도

덕성이 뛰어나고 구제활동이 활발

하게 되면 그것이 교회가 되는 것

은 아니"라고 했다. 

정 박사는 "출에굽기 1장의 히브

리 산파들의 이야기가 이 문제와 

관련해 매우 중요한 사실을 시사

한다"고 이야기 했다. 그는 "히브리 

산파들이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면

서까지 왕명을 어기고 남자 아이들

을 죽이지 않은 것은 그들이 휴머

니스트들이어서가 아니"라고 지적

하고, "생명에 대한 경외심 때문도 

아닌,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17

절, 21절)"이라 설명했다.

때문에 정 박사는 "이러한 신자

의 정체성 준거틀은 다름 아닌 성

경에서 얻게 된다"고 말하고, "성경

이 제시하는 이와 같은 신학적 가

르침을 다른 말로 하면 성경이 제

시하는 교리적 가르침"이라며 "교

회가 교리를 가르쳐야 하고, 기독

교 신자들은 기독교 교리를 알아야 

한다는 것이 지당하고도 필연적인 

일"이라 주장했다.

다만 그는 "강단에서 이런저런 

이유로 교리 설교를 기피해온 것이 

현대설교의 경향인데, 사실 교리설

교를 기피하지 않는 것이 교회성장

을 위해서도 오히려 도움이 된다는 

연구들도 발표되고 있다"면서 ▶

성장제일주의 교회 행태 ▶'따분, 

지루, 추상적, 철학적, 실제적이지 

않고 교인들에게 부담만 준다는' 

교리 설교에 대한 오해 ▶교리 강

조가 교회분열을 초래하며 일치·

화합 장애물이 된다는 오해 ▶교리

는 직접적인 성경말씀이 아니라는 

오해 ▶(어려운 교리설교 말고) 쉬

운설교가 청중들에게 효과적이란 

오해 등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그는 "각 개인이 성경적 

안목과 영적 분별력이 약화되어 이

단의 가르침과 유혹에 대해 대응력

이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이단들

에게 쉽게 넘어가버리는 일들이 일

어나고 있다"면서 "개신교이기 때

문에 교파 상관없이 모두가 고백

하는 공통적인 신학적 진리(theo-

logical truth)들이 있는데, 모든 교

회들이 이러한 공통적 교리를 가르

치고 설교하는 일에 우선적으로 힘

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영민 박

사(대한교회 

담임)도 "교

회를 세우는 

교리"란 주제

발표를 통해 

"교리 교육이 

즐겁고 유익

하며 그리스

도인의 삶을 

견고히 세워 교회가 든든히 서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새신자로부터 

기존성도에 이르기까지, 어린이부

터 온 성도가 교육을 받아 자신의 

신앙을 지키고 이단 사이비 공격에

도 이길 수 있도록 교육해야 한다"

고 주장했다. 때문에 그는 주일설

교에는 교리적 가르침을, 수요예배

는 개혁교회 전통 위에 있는 신앙

고백서를, 그리고 집중적이고 의도

적인 성경과 교리 교육을 교회 교

육 시스템으로 구축, 계속해 실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목회와 교리"란 주제로 열

린 행사에서는 두 사람의 발표 외

에도 "설교 작성에 있어 비유 활용

의 중요성과 방법"(박성환) "삶을 

변화시키는 요한계시록 설교를 위

한 소고"(이우제) 등의 자유발표가 

있었다.                     김진영 기자

“교회는 교리를 가르쳐야 한다”
'목회와 교리' 주제로 한국복음주의실천신학회 개최

한국교회봉사단 월드디아코니

아(대표회장 김삼환, 이사장 오정

현 목사)는 7.8 규모의 강진으로 

2010년 아이티 지진 이후 중남미 

지역에서 최악의 이재민이 발생한 

에콰도르에 구호 및 실사단을 4일

부터 9일까지 파견했다.

에콰도르는 6.25 한국전쟁 당시 

한국을 도운 물자지원국이다. 에콰

도르에 거주하고 있는 한인교민은 

1,200여 명이며 이중 한인선교사 

가정은 모두 11가정이고 ‘에콰도

르 한인선교사연합회’(회장: 남상

태 선교사)를 구성하고 있다.

실사단은 현지 한인선교사연합

회와 함께 모기약, 비타민, 해열진

통제 등의 의약품과 화장지, 비누, 

통조림, 생수, 설탕, 쌀, 식용유, 치

약, 소금 등의 생필품 등 1만불 상

당의 구호품을 현지에서 마련해 6

일 지진의 진앙지 인근 마나비 주 

페데르날레스의 이재민들에게 나

누어 주었다. 페데르날레스는 에콰

도르에서도 지진피해가 가장 심한 

곳으로 도시전체 건물의 85%가 파

괴되고 400여 명이 숨진 것으로 추

정되고 있다. 이곳 이재민들은 대

부분 비닐이나 판자 등을 이용해 

임시거처를 만들어 노숙하고 있으

며 일부 이재민들은 구호품으로 지

급된 천막에서 생활하고 있다. 

이재민들이 생활하고 있는 지역

에는 화장실 등 위생시설이 턱없

이 부족해 지카 바이러스나 댕기

열, 말라리아 등의 전염병이 발행

할 위험에 처해있다. 이번 지진으

로 280곳 이상의 학교가 피해를 받

았고 이로인해 12만명 가량의 학생

들이 당분간 교육을 받지 못할 것

으로 보인다. 에콰도르 학교는 현

재 방학 기간으로 보통 5월 1일부

터 개학을 하지만 7월로 개학을 연

기한 상태이다. 한국교회봉사단은 

"에콰도르 지진 이재민들을 지원

하기 위한 기금을 모금하고 현지 

한인선교사연합회와 긴밀히 협력

해 이재민들을 위한 위생시설과 임

시가옥을 지원하고 지진으로 파괴

된 교회건물의 재건에도 힘쓸 예

정"이라 전했다. 

          홍은혜 기자 

“에콰도르 지진 현장에 도움의 손길 내민 한국교회”
한국교회봉사단 월드디아코니아…실사단 파견해 지진피해 이재민 돕기에 나서 

정창균 박사 

ⓒ합신대

“대의와 총회 위해 자기 주장 거두는 믿음과 결단 필요”

윤영민 박사 

ⓒ대한교회 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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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복 세미나 개최…5월 24일~26일까지 LA온누리교회에서

하나님 나라 복음 DNA 네트워크(하나

복, 대표 김형국 목사)가 작년에 이어 LA

에서 두 번째로 ‘하나님 나라 복음으로 교

회 세우기’ 본강좌를 진행한다. 

2012년 시작돼 제8회 째를 맞는 이 세

미나는 LA온누리교회(담임 이정엽 목사, 

743 S. Grand View St. Los Angeles, CA 

90057)에서 5월 24일(화)~26(목)까지 2박 

3일간 열린다. 회비는 교재비와 식사비를 

포함해 100달러다. 

하나복 세미나는 공개강좌, 본강좌, 그

리고 심화강좌로 이루어져 있다. 공개강

좌를 다 들은 사람만이 본강좌를 신청할 

수 있기에 이번 LA 본강좌를 듣고자 하

는 사람은 미리 공개강좌를 들어놓아야 

한다. 공개강좌는 하나복 웹사이트(www.

hanabokdna.org)에 올려져 있는 영상으

로 진행되며 이를 마치고 숙제를 내면 본

강좌 수강 자격이 주어진다. 공개강좌는 

아직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어

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지에 대해 배우

며 본강좌는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을 

어떻게 제자로 세울 수 있을지에 대해 훈

련받는다.

심화강좌는 올 11월에 열릴 예정이며 

이 심화강좌까지 마치면 하나복의 정식회

원이 되고 하나님 나라 복음으로 교회를 

세워가는 운동에 동참하게 된다.

이 세미나 참석 대상자는 하나님 나라 

복음으로 교회 세우기에 관심있는 모든 

목회자와 신학생, 성도들이다.

▲ 문 의 : 2 1 3 - 9 9 9 - 6 2 1 4 / 이 메

일:daesongdoo@gmail.com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유초등부 오전11:00
중고등부 EM 오전11:00

수요예배 저녁 7:30
새벽예배 오전 5:30(화-금)
                        6:00(토)

나성제일교회
주님의 나라를 이루는 믿음의 공동체

213 S. Hobart Blvd.,  LA, CA 90004
T. (213) 388-7101

L A  지 역 

1부예배 오전 7:4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45

1750 N. Edgemont St., Los Angeles, CA 90027
T. (323) 913-4499 / F. (323) 913-4494

진유철 담임목사EM예배 오전 11:30

새벽예배 오전 5:30 (월-토)

수/금요예배 오후 7:30 

나성순복음교회
성령충만함으로 말씀 위에 세운 뜻을 이루어가는 예배공동체

1750 N. Edgemont St., Los Angeles, CA 90027

성령충만함으로 말씀 위에 세운 뜻을 이루어가는 예배공동체

1부예배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1:00

1818 S. Western Ave., #200, Los Angeles, CA 90006
T. (323) 766-9922 / www.laimch.com

류종길 담임목사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 오전 5:30 (월-금)
               오전 6:00 (토)

임마누엘선교교회
행복한 성도, 행복한 가정, 행복한 교회

1부예배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1:00
중고등부 오전 11:00

4465 Melrose Ave., Los Angeles, CA 90029
T. (323) 667-9920

이명수 담임목사금요기도회 오후 7:30
새벽기도 오전 5:30 (화-금)
               오전 6:30 (토)

청운교회
선교에 흐름,소.친.초 정신의 흐름,바른교회관의 흐름선교에 흐름,소.친.초 정신의 흐름,바른교회관의 흐름

주일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 - 토)
수요기도회 오후 7:30

장태원 담임목사

LA세계선교교회
1025 S Catalina St, Los Angeles, CA90006 
T. (213) 909-6473  / www.missionla.org 

선교를 통해 행복한, 사랑의 공동체

1부예배 오전 7:30

2부예배 오전 11:30

3부예배 오후 1:00

수요예배 오후 7:00

박헌성 담임목사 김문수 담임목사성인 EM예배 오후 2:00

한어청년예배 오후 2:00

찬양예배 오후 3:30

새벽예배 화-토 오전 6시

나성열린문교회
생명과 부흥이 풍성한 교회

328  W. 6th St., LA, CA 90020
T. (213) 383-2600 , (213) 383-2602 / laopendoor.org

1부예배 오전 9:00 

2부예배 오전11:00

수요집회 오후7:00 

정우성 담임목사유초등부.중고등부 오전11:00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회 주일 오후 1:30 

새벽기도회 오전 5:30분 (화~금)
                  오전 6:00 (토)

남가주광염교회
말씀과 기도로 비상하는 은혜공동체

1153 Valencia St.,  Los Angeles,  CA  90015
T.(213)598-0191

1부예배 오전 8:30 
2부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전 1:30

정장수 담임목사금요기도회 오후9:00
새벽기도회(월-금) 오전5:30

올림픽장로교회
세상을 구원하고 행복을 주는 교회 같은 말, 마음, 꿈, 열매

3119 W. 6th St., Los Angeles, CA 90020
T.(213)387-1700 C.(213)500-4737 / olympic-church.org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0:30
새벽예배 오전 6:00 (월~토)

1801 S. Grand Ave., Los Angeles, CA 90015
T. (213) 749-4500 / F. (213) 749-6700

신승훈 담임목사3부예배 오후 1:00
수요/금요예배 오후 7:30

주님의영광교회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고, 섬기고 사랑하는교회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고, 섬기고 사랑하는교회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00
교육부   오전 1130

5005 Edenhurst Ave. , Los Angeles, CA 90039
T. (818) 549-9191 / F.(818)549-9199 / choonghyun.org

민종기 담임목사EM 1부예배      오전 9:30
EM 2부예배      오전 11:30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매일)  오전 5:30

충현선교교회
불러서(Calling), 고치고(Healing), 기르며(Maturing),맞선다(Confronting)불러서(Calling), 고치고(Healing), 기르며(Maturing),맞선다(Confronting)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젊은이 예배 오후 2:22
주일 - 버질중학교  /  토요새벽 - 1가와 버몬트 코너
주중새벽- 520 S. La Fayette Park Pl. #450, Los Angeles, CA 90057

EM예배 오후 2:00
새벽예배 오전 5:20(월-금)
                오전 6:20(토)

LA사랑의교회
평신도를깨우고,이민2세를책임지며,이민가정을치료하며,선교명령을순종하는교회

주중연락처 T. (213)386-2233 

주일예배 오전 11:20 
주일학교 오전 11:20
학생. 청년부 예배 오전 11:20

1540 S. St Andrews Pl., Los Angeles, CA90019
T.(818)983-9024 

연제선 담임목사김기섭 담임목사 수요예배  오후 7:00
토요 새벽기도회 오전 6:00

LA 온하늘교회

1부예배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1:00

Youth예배 오전 11:00

2212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18
T. (323) 735-6412 / gmcchurhc.com

한천영 담임목사어린이부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금)

토요연합새벽 오전 6:20

갈릴리선교교회
함께웃고 함께우는 공동체

2212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18

주일 오후 4시

새벽 오전 5:30 (월-토)

저녁 오후 7:30 (화,목.금)

978 S. Hoover St. #203, LA, CA 90006
T. (213) 272-6031

나눔과 섬김의 교회
세상속에 나아가 나누고 섬기는 교회

엘리야 김 담임목사

주일예배1부 오전 8:00

주일예배2부 오전 9:30

주일예배3부 오전 11:00

2525 W. James Wood Blvd.,  Los Angeles, CA 90006
T.(213) 487-3920

금요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월-금) 오전5:30

나성동산교회
2525 W. James Wood Blvd.,  Los Angeles, CA 90006

한기형 담임목사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교회

1부예배 오전 09:00 
2부예배 오전 11:00
EM예배 오전 10:00

1183 S. Hoover St., Los Angeles, CA 90006
T. (213) 389-0691 / F. (213) 389-0694

조인수 담임목사주일학교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30 (월-금)

써니사이드교회
하나님을 기쁘게 주님의 소원을 이루며 예수 안에서 행복한 공동체

1183 S. Hoover St., Los Angeles, CA 90006

하나님을 기쁘게 주님의 소원을 이루며 예수 안에서 행복한 공동체

무료 사회복지 상담 및 대행 (정부 베네핏 전반)
음식 보조 프로그램(Food Stamp),메디칼, 임산부 메디칼

 gkal44 @Yahoo.com      Tel: (213) 703-6863
522 N.  Hobart Blvd.,  Los Angeles,  CA 90004

이경애 목사, 이은우 목사

요한 선교회

음식 보조 프로그램(Food Stamp),메디칼, 임산부 메디칼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 오전 5:30 (월-금)
                오전 6:00 (토)

500 Shatto Pl. #410,  Los Angeles, CA 90020 
T.(213)321-4433

곽부환 담임목사

한마음제자교회

금요찬양기도회 오후8:00
한글학교주일오전10:00 
유초등부 오전11:00
중고등부 오전11:00

십자가와 부활 위에 선 한마음제자교회

오늘 성경 읽으셨나요?
대표 주해홍 목사

에스라성경통독사역원
Ezra Bible Reading Ministry

1661 Raymond Ave. #265, Anaheim, CA 92801
www.ezrabiblereading.com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읽는 90일 성경일독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유초등부, 중고등부 오전 11:00
EM 예배 오후 1:00
한어청년부  오후 1:30

서건오 담임목사

나성서부교회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

1218 S. Fairfax Ave., LA,  CA 90019
T. (323)939-7323 / www.kwpcla.org

금요기도회 오후 7:30
새벽기도회 화~금 오전 5:30
                   토       오전 6:30
토요공부방 토 오전 9:30~12:30
어머니기도모임 수 오전 10:30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30

1932 10th Ave., Los Angeles, CA 90018
T. (323) 702-6709

강지원 담임목사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5:30(화~토)

한우리장로교회
말씀과 예배가 살아있고 치유와 회복이 있으며 선교와 전도하는 교회말씀과 예배가 살아있고 치유와 회복이 있으며 선교와 전도하는 교회

김범수 치과

김범수 치과
1011 S. Arlington Ave., Los Angeles, CA 90019
T.(213)389-0937,  (213)389-0938  F.(323)735.1937  

General & Cosmetic Dentistry

Bryan Kim D.M.D.

520 S. La Fayette Park Pl. #450, Los Angeles, CA 90057

1부예배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1:00

김요섭 담임목사

열매교회
세상을 축복하는 교회

3960 Wilshire Blvd. #505, Los Angeles, CA 90010 
(윌셔와 윌톤 옆) T.(213)380-0071

주일예배 오후 1:30
성경공부 주일오후 12:00
토요탈북민 모임 오전 11:00

3407 W. 6th St. #804, Los Angeles, CA 90020   
 T. (310) 404-6219 

김영구 담임목사

나눔장로교회 엔키아 선교회
꿈이 있고 기쁨이 있고 행복이 넘치는 교회

나눔장로교회 엔키아 선교회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민종기 담임목사

불러서(Calling), 고치고(Healing), 기르며(Maturing),맞선다(Confronting)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 오전 5:30 (월-금)
                오전 6:00 (토)

500 Shatto Pl. #410,  Los Angeles, CA 90020 
T.(213)321-4433

곽부환 담임목사

한마음제자교회

금요찬양기도회 오후8:00
한글학교주일오전10:00 
유초등부 오전11:00
중고등부 오전11:00

십자가와 부활 위에 선 한마음제자교회

오늘 성경 읽으셨나요?
대표 주해홍 목사

에스라성경통독사역원
Ezra Bible Reading Ministry

1661 Raymond Ave. #265, Anaheim, CA 92801
www.ezrabiblereading.com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읽는 90일 성경일독

에스라성경통독사역원

강지원 담임목사

Bryan Kim D.M.D.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 chdailyla@gmail.com

기독일보

주일예배 오전 10:30
EM예배 주일 오전 11:00
청년부 예배 주일 오후 1:30
교회학교 주일 오전 10:30

산타모니카교회
죽도록 섬기는 교회

1520 Pearl St., Santa Monica, CA 90405
T. (310)502-9999 / www.smkc.us

김경렬 담임목사중.고등부 예배 주일 오전 10:30
새벽예배 오전 5:30(월~금)
목요찬양예배(목요일)오후 7:30

산타모니카교회

목요찬양예배(목요일)오후 7:30

 시각장애인 돕기 위해…최우수 당선작 500달러 장학금 지급 

“하나님 나라 복음으로 교회 세우기”

과거 LA에서 열렸던 ‘하나님 나라 복음으로 교회 세우기’ 세미나 기념 사진

6일 저녁 6시 아주사퍼시픽대학교 신학대학원 봄학기 졸업감사예배가 열렸다. 이날 

설교는 “축복받은 사람”(요14:11~14) 주제로 케이 윌슨이 전했다. 졸업자 명단은 다음

과 같다. 정산, 김재호, 이성준, 윤혜경, 정기용, 윤성필, 이하영, 박종성(무순). 

지난해 처음 열렸던 비전케어 서비스 아트 컨테스트 수상자들.

무료 개안수술 등 시각장애인을 돕고 

있는 비전케어 서비스 미주서부지부가 

오픈뱅크와 함께 제2회 비전케어 학생 아

트 컨테스트를 연다. 이번 컨테스트의 주

제는 “당신 마음 속의 빛(Light in your 

Heart)”이며 1학년부터 12학년까지 참가

할 수 있다. 

비전케어는 지난 해부터 시력의 소중

함을 일깨우고 시각장애인에 대한 관심

을 고취하고자 이 대회를 열어 왔다. 최우

수 당선작에는 500달러의 장학금이 수여

되고 수상작품들은 향후 비전케어의 다양

한 홍보 물품에 사용된다.

공모전 참가비는 20달러인데 이 참가비

는 전액 시각장애인 개안수술비로 사용된

다. 7월 22일까지 우편 혹은 오픈뱅크 지

점을 방문해 작품을 접수할 수 있다. 시상

식은 8월 27일 오후 3시 오픈뱅크 올림픽

지점에서 진행된다. 

자세한 정보는 웹사이트 www.vision-

careusa.org나 전화 213-281-2617로 확

인할 수 있다.

“비전케어, 시력 중요함 전하는 아트 컨테스트”

 남가주사랑의교회에서…5월 14일(토) 오후 5시 30분 
남가주사랑의교회 문화사역원이 가정

의 달을 맞이해 제1회 부모 이웃 초청 콘

서트를 연다. 

5월 14일 토요일 오후 5시 30분 남가

주사랑의교회 KDC Hyssop Theater(1900 

W. Crescent Ave, Anaheim, CA 92801)에

서 콘서트가 열리며 노래, 발레, 고전 무

용, 가야금, 크로마 하프 등 다양한 공연

이 있다. 

입장은 무료이지만 좌석이 제한돼 있어 

예약이 필요하며 저녁 식사가 제공된다. 

문화사역원은 “아름다운 5월에 우리 부모

님들과 이웃들을 초청해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며 부모님들의 사랑을 기억하는 따뜻

한 시간을 마련했다”며 초대했다. 

▲문의: 윤원오 집사(213-300-7131)



“안식일이 종교적으로 중요하다”고 

믿는 미국인들이 1978년 이후 급격하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유고브(YouGov)가 데레셋뉴스(Der-

eset News)를 통해 진행한 조사에 따르

면, 응답자의 50%가 안식일이 종교적으

로 중요하다고 말했다. 1978년 갤럽이 

실시한 조사에서는 동일한 질문에 74%

가 그렇다고 답했다.

유고브는 지난 4월 13일부터 15일까

지 1,691명을 상대로 인터뷰를 진행했

으며, 이를 천분율로 나눴을 때 표본오

차는 ±3.1이었다.

데레셋뉴스는 ‘미국 내 안식일 준수에 

대한 고찰’(Sabbath Day Observance in 

the US)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이 

같은 추세는 밀레니얼 세대 가운데 더욱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보고서는 “종교적 안식에 대한 흥미가 

줄어든 것은 밀레니얼 세대 가운데 가장 

두드러졌다. 밀레니얼 세대 중 41%만이 

주일이 종교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고 응

답했으며, 이는 X세대의 51%, 베이비붐 

세대의 56%, 조용한 세대(1920~1940년

대 태생)의 58%보다 줄어든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밀레니얼들은 주일예배 출

석률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밀

레니얼 세대 중 주일예배에 출석한다고 

응답한 이들은 22%였으며, 18%는 주일

에도 일을 했다.

데레셋뉴스의 켈시 댈러스는 “예수그

리스도말일성도교회 교인들과 복음주

의자들이 안식일을 더욱 잘 지키는 것으

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그녀는 “몰몬교

인들의 28%가 묵상 등 종교 활동에 평

균보다 더 많은 시간을 보냈으며, 40%

가 교회 출석을 더 자주 하는 경향을 보

였다. 복음주의 개신교인의 경우 응답자

의 15%가 평균보다 자주 교회에 나가거

나 성경을 많이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안식일에 집 안팎에서 일을 하거

나 스포츠나 야외 활동에 참여하는 경향

도 적었다”고 했다.

안식일 준수와 인식에 대한 이 보고

서는 현대 미국사회가 10계명을 어떻

게 대하고 있는지를 관찰한 ‘10 시리

즈’(Ten Series) 중 하나다.

댈러스는 “새로운 연구 결과, 현대인

들에게 안식일은 종교적인 의미보다 휴

식이나 잔업을 하는 날로 초점이 맞춰

져 있다”면서 “오늘날 미국 성인들의 7

명 이상(73%)이 안식일에 쉰다고 답했

다. 이는 1978년도의 63%에 비하면 더 

늘어난 것이다. 쇼핑을 한다는 응답자는 

30%였다. 이는 40년 동안 거의 11% 가

까이 늘었다”고 전했다.

안식일 준수에 대해 그렉 로리(Greg 

Laurie) 목사는 작년 크리스천포스트에 

게재한 칼럼에서 “예수님이나 사도 모

두 안식일을 엄격하게 지키라고 가르치

지 않으셨다. 그런데 일부 사람들이 이

를 반드시 지켜야 하는 율법으로 바꾸

려고 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성경은 골로새서 2장 

16~17절에서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

이나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 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

리스도의 것이니라’ 말씀하신다. 안식일

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됐다. 우

리 신앙을 한 마디로 요약하자면 ‘다 이

루었다’이다. 십자가 위의 그리스도로 

인해 우리에게 다 이뤄진 것”이라고 덧

붙였다.                            강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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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현대인들의 안식일 준수 의미”
유고브 1,691명 상대 설문조사 … 응답자 50%만이 중요하다고 답해

L A 동 부 , 팜 스 프 링 스 지 역

파사데나,라크라센타,라캐냐다,글렌데일,밸리,벤추라, 버뱅크 지역 

사 우 스 베 이  지 역 

주일 예배 오전 11:00

주일 성경공부/새교우반 

        오후 1:00

4002 Verdugo Rd., Los Angeles, CA 90065
T. (323) 254-4012 / gkpchurch.com 

수요찬양예배  오후 7:20

새벽예배  오전  7:00 (토)

글렌데일한인장로교회
예수님을 붙잡고, 자라는, 건강한 교회!  

1부예배 오전 7:45
2부예배 오전 9:45
3부예배 오전 11:45

고승희 담임목사중고등부 예배 오전 11:45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금)
                  오전 6:00 (토)

아름다운교회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교회

1717 S. Otterbein Ave., Rowland Heights, CA 91748
T. (626) 810-3455 / F. (626) 964-5559

1부예배 오전 7:30
2부예배 오전 9:15
3부예배 오전 11:45
4부 청년예배 오후 1:45

1101 Glen Ave., Pomona,  CA 91768
T. (909) 622-2324,  F. (909) 622-1480 / inlandchurch.org

박신철 담임목사EM 1부예배 오전 9:30
EM 2부예배 오전 11:45 
수요말씀강해 오후7:30
새벽예배 오전(월-금) 5:30 (토) 오전 6:00

인랜드교회
예수의 온전한 제자되어 사명을 위하여 사는 교회

T. (909) 622-2324,  F. (909) 622-1480 / inlandchurch.org

(토) 오전 6:00

예수의 온전한 제자되어 사명을 위하여 사는 교회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창대교회 사랑의 나눔터(매주 토) 오전10:00~11:00

173 E.Dumas St., San Bernardino, CA 92408
T.(909) 388-2940

이춘준 담임목사수요예배 오후 7:30
금요기도회  오후 9:00

창대교회
하나님께 영광!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3부열린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7:30

3153 W. Marine Ave., Gardena, CA 90249
T.(310) 973-5106 / F. (310) 973-7429

정상용 담임목사1부예배(EM) 오전 11:00
2부예배(EM) 오후 1:15
중.고등부예배(EM) 오전 11:00
금요 중보기도회 오후9~11시

나성금란연합감리교회

이희철 담임목사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3부영어예배 오후 1:00
어린이예배 오전 11:00

904 E. D St., Ontario, CA 91764
T. (909) 268-4279 / gwachurch.org

중고등부예배 오전 11:00
수요찬양성령집회 오후 8:00
금요성경공부 오후 8:00

갓스윌연합교회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교회

남가주새소망교회
건강한 교회 행복한 성도

주일예배       오전 10:30

수요찬양예배 오후 8:00

주일성경공부 오전 9:30

새벽기도회(월~금) 오전 5:30

             (토요일) 오전 6:00

주일학교 -주일오전 10:30

영어회중예배-주일 오후 1:00

500 Montebello Blvd., Rosemead, CA 91770
T. (626)872-2405         ,  (503)332-1941
www.newhopechurchla.com

교회

1부예배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후 1:30
수요예배 오후 8:00

1925 Marine Ave., Gardena, CA 90249
T. (310)951-3153 / douloschurch.com

서보천 담임목사새벽기도 오전 5:15 (화-금)
주일학교 유/초등부 오전 11:00
주일학교 중/고등부 오전10:00
성가대연습 오전 10:20

둘로스교회
영혼 구원하여 제자삼는 교회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00   

20050 S. Vermont Ave., Torrance, CA 90502 
T. (310)787-1004  shalomch.org 

EM예배 오후 1:30
한어청년부 오후 2:15
새벽기도회(매일) 오전 6:00

남 가 주 샬 롬 교 회남 가 주 샬 롬 교 회

김준식 담임목사

Shalom Church of Southern California

1부예배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후 2:00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T. (310) 530-4040 / F. (310) 530-8400 / cornerstonetv.com

이종용 담임목사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 오전 5:30 (화-토)

코너스톤교회
이땅의 참교회, 말씀대로의 교회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00
4부예배 오후 1:00, 금요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화-금) 오전 5:30, (토)오전 6:30 

고태형 담임목사

ECO선한목자교회
선포하고 가르치는교회

2600 Grand Ave., Chino Hills, CA 91709
T.(909)591-6500  sunhanchurch.org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3부예배(청년부) 오후 1:30
EM예배 오전 11:00

2911 Lomita Blvd., Torrance, CA 90505
T. (310) 325-4020 / F. (310) 325-4025

박성규 담임목사주일학교 오전 11:00
새벽기도회(월~토) 오전 5:50
금요성령대망회 금 오후 7:20

주님세운교회
Vision 7300으로 지역사회와 세계복음화에 힘쓰는 교회

2911 Lomita Blvd., Torrance, CA 90505

Vision 7300으로 지역사회와 세계복음화에 힘쓰는 교회

1부예배 오전 7:45
2부예배 오전 10:00
3부예배 오전 11:45

18616 E. Rorimer St., La Puente,  CA 91744
T. (626) 912-6600 / www.hanarochurch.org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금) 
                  오전 6:00 (토)
금요기도회 오후 8:00

하나로커뮤니티교회
하나님의 꿈이 있는 공동체

이승준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중보기도모임  오전 10:30

19648 Camino De Rosa, Walnut, CA 91789
T. (909) 595-3110  hnsla@hnsla.org

성경공부 오후 7:30 (화)
수요예배 오후 7:30
EM성경공부 오후 7:00 (금)
금요성경공부 오후 7:00

할렐루야한인교회
제자된 삶을 실천하여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랑의 공동체

송재호 담임목사

할렐루야한인교회
제자된 삶을 실천하여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랑의 공동체

T. (760) 636-2675 / pspkmc.com

주일예배 오전 9시 (지성전)

               오전 11시 (본성전)

본성전 : 75580 E. Ramon Rd., Thousand Palms, CA 92276
지성전 : 66700 E. 5th St., Desert Hot Springs, CA 92240

최승목 담임목사

 : 66700 E. 5th St., Desert Hot Springs, CA 92240

팜스프링스한인감리교회

금요예배 오후 7:30               
매일QT 월~금 오전 6:00
토요새벽예배 오전 6:00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후 1:30

7400 Osage Ave., Los Angeles, CA 90045 
T. (310) 645-3698  / F. (310) 645-3060

영어예배 오전 10:00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매일 오전 6:00

 L.A.연합감리교회
100년역사의 미국 본토에 세워진 최초의 한인교회

이창민 담임목사

100년역사의 미국 본토에 세워진 최초의 한인교회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00

권영국 담임목사EM 1부 9:30/ 2부 11:00

중/고예배 오전 11:00

유아/유치부예배 오전 11:00

대흥장로교회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15411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T. (310) 719-2244 / dkpc.org

1부 예배 오전 8:30
2부 예배 오전 11:00
금요성령집회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23350 Welby Way, West Hills, CA 91307
T. (818) 884-2391

김인식 담임목사

웨스트힐장로교회
West Hills Presbyterian Church

주일 대예배 오전 11:20
영어예배 오전 10:00
금요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30(월-금) 6:00(토) 

9140 Haskell Ave., North Hills, CA 91343 
T. (818) 894-9266

곽덕근 담임목사

은혜와평강교회
말씀과 성령으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교회

9140 Haskell Ave., North Hills, CA 91343 

은혜와평강교회
말씀과 성령으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교회

청년부예배EM 오후 1:30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 오전 5:30 (화-토)

17002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T. (424) 257-8169 / F. (424)257-8170

강신권 담임목사

세계성경장로교회
말씀과 함께 세상 속으로

1부 예배   오전 8:00
2부 예배   오전 11:00
중고등부  오전 11:00
유년부      오전 11:00
EM  오후 1:00

2401 N. Brighton St., Burbank, CA 91504 
T.( 818) 845-5431   F. (818) 845-1683 / bkchurch.org      

한글학교 주일  오전 10:00
금요찬양에배   오후 8:00 ( 금 )
Awana   오후 8:00( 금 )
Youth Friday Service  오후 8:00 ( 금 )
새벽예배   오전 5:30 (월~금 )

베다니한인교회
문턱낮은 교회 변화받는 교회 찬미하는 교회 

방수민 담임목사

T.( 818) 845-5431   F. (818) 845-1683 / bkchurch.org      

Youth Friday Service  오후 8:00 ( 금 )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 75580 E. Ramon Rd., Thousand Palms, CA 92276
 : 66700 E. 5th St., Desert Hot Springs, CA 92240 : 66700 E. 5th St., Desert Hot Springs, CA 92240

팜스프링스한인감리교회

토요새벽예배 오전 6:00

 담임목사

대흥장로교회

송재호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 chdailyla@gmail.com

기독일보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같은 추세는 밀레니얼 세대 가운데 더욱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보고서는 “종교적 안식에 대한 흥미가 

줄어든 것은 밀레니얼 세대 가운데 가장 

두드러졌다. 밀레니얼 세대 중 41%만이 

주일이 종교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고 응

답했으며, 이는 X세대의 51%, 베이비붐 

세대의 56%, 조용한 세대(1920~1940년

대 태생)의 58%보다 줄어든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밀레니얼들은 주일예배 출

석률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밀

레니얼 세대 중 주일예배에 출석한다고 

응답한 이들은 22%였으며, 18%는 주일

데레셋뉴스의 켈시 댈러스는 “예수그

리스도말일성도교회 교인들과 복음주

의자들이 안식일을 더욱 잘 지키는 것으

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그녀는 “몰몬교

인들의 28%가 묵상 등 종교 활동에 평

균보다 더 많은 시간을 보냈으며, 40%

가 교회 출석을 더 자주 하는 경향을 보

최승목 담임목사
매일QT 월~금 오전 6:00

같은 추세는 밀레니얼 세대 가운데 더욱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보고서는 “종교적 안식에 대한 흥미가 

줄어든 것은 밀레니얼 세대 가운데 가장 

두드러졌다. 밀레니얼 세대 중 41%만이 

주일이 종교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고 응

답했으며, 이는 X세대의 51%, 베이비붐 

세대의 56%, 조용한 세대(1920~1940년

대 태생)의 58%보다 줄어든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밀레니얼들은 주일예배 출

석률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밀

레니얼 세대 중 주일예배에 출석한다고 

응답한 이들은 22%였으며, 18%는 주일

에도 일을 했다.

데레셋뉴스의 켈시 댈러스는 “예수그

리스도말일성도교회 교인들과 복음주

의자들이 안식일을 더욱 잘 지키는 것으

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그녀는 “몰몬교

인들의 28%가 묵상 등 종교 활동에 평

균보다 더 많은 시간을 보냈으며, 40%

가 교회 출석을 더 자주 하는 경향을 보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3부열린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7:30

3153 W. Marine Ave., Gardena, CA 90249
T.(310) 973-5106 / F. (310) 973-7429

정상용 담임목사1부예배(EM) 오전 11:00
2부예배(EM) 오후 1:15
중.고등부예배(EM) 오전 11:00
금요 중보기도회 오후9~11시

나성금란연합감리교회나성금란연합감리교회

1부예배 오전 7:45
2부예배 오전 10:00
3부예배 오전 11:45

18616 E. Rorimer St., La Puente,  CA 91744
T. (626) 912-6600 / www.hanarochurch.org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금) 
                  오전 6:00 (토)
금요기도회 오후 8:00

하나로커뮤니티교회
하나님의 꿈이 있는 공동체

이승준 담임목사

 : 75580 E. Ramon Rd., Thousand Palms, CA 92276
 : 66700 E. 5th St., Desert Hot Springs, CA 92240

최승목 담임목사

 : 66700 E. 5th St., Desert Hot Springs, CA 92240

팜스프링스한인감리교회

매일QT 월~금 오전 6:00
토요새벽예배 오전 6:00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00

권영국 담임목사EM 1부 9:30/ 2부 11:00

중/고예배 오전 11:00

유아/유치부예배 오전 11:00

대흥장로교회

송재호 담임목사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 chdailyla@gmail.com

기독일보

주일 1부 오전 8:00

        2부 오전 10:30

EM예배 오후 12:30  

유년부 오전 10:30

18101 Lassen St. Northridge,CA 91325 
T. (818)882-9191 F. (818)882-9777   www.churchmannam.com

이정현 담임목사중고등부 오전 10:30

한어청년 오후 12:30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화~토  오전 5:30

만남의교회
여호와의 열심이 이 일을  이루리라

LA예배처소
주일(영상예배) 9:30am,11:30am
수요코람데오예배: 7:15pm
새벽예배: 월-금 5:30am
1515 S. Santa Fe Ave.,LA, CA 90021

밸리채플 Valley Chapel
주일예배 - 오전 8:00 / 9:45
금요영성 집회 - 저녁 7:45
새벽예배 월-금 5:30, 토 6:00
19514 Rinaldi St., Northridge, CA 91326
T. (818)363-5887

T. (818) 363-5887 / www.In-ChristCC.org

최 혁 담임목사

주안에교회
In Christ Community Church

수요코람데오예배: 7:15pm

1515 S. Santa Fe Ave.,LA, CA 90021

e-mail: iccc.o�  ce1@gmail.com

주일예배 1부 오전 11:00

주일예배 2부 오후 1:30

EM/YOUTH 예배 오후 1:30

박정환 담임목사유.초등부 예배 오후 1:30

새벽 예마 기도회 오전 5:30(월~금)

금요예마기도회 오후 7:45

예수인교회
Christian Missional Church

10452 Louise Ave. Granada Hills, CA 91344 
T. (434) 229-6597 / cmc-12.com / yesuin12@gmail.com

주일 1부 오전 8:00
주일 2부 오전 9:30
주일 3부 오전 11:30
젊은이예배 오후 2:00

2801 E Colorado Bl., Pasadena, CA 91107
T. (626)744-9191

윤대혁 담임목사EM예배 오후 1:30
금요영성집회 오후 7:45
새벽기도회 월~금 오전 5:30

사랑의빛선교교회
주의 은혜가 흐르는 교회, 사랑의빛선교교회

새벽기도회 월~금 오전 5:30

사랑의빛선교교회
주의 은혜가 흐르는 교회, 사랑의빛선교교회

페이스북의 ‘트렌드 뉴스’ 분야에서 

일하던 한 기자가 8일 “페이스북이 보수

적 독자들이 좋아할 만한 뉴스들을 정

기적으로 걸러 왔다”고 주장했다고 크

리스천포스트가 최근 보도했다. 

자신이 정치적으로 보수주의자라고 

밝힌 그는 IT 전문매체 기즈모(Giz-

modo)와의 인터뷰에서 “페이스북 직원

들은 보수주의정치행동회의(CPAC), 미

트 롬니 전 주지사, 랜드 폴 상원의원을 

비롯한 보수주의자들의 뉴스를 최상단

에 보이지 않도록 했다. 심지어 이들의 

뉴스가 페이스북 이용자들 사이에서 인

기를 얻을 때도 그랬다”고 주장하며 폭

로했다. 

그는 “누가 이슈의 흐름을 타고 있는

지에 따라, 블랙리스트가 되거나 트렌

드 뉴스가 됐다. 이 프로젝트에 관여한 

이들은 관련 사실을 알리지 말아 달라

는 요구를 받았고, 보복이 두려워 말하

지 못했다”면서 “관리자들이 보수적인 

이슈들에 대해 인지하지 못하거나 테

드 크루즈에 대한 선입견을 갖고 있어

서, CPAC나 미트 롬니, 글렌 벡 또는 대

중적·보수적인 이슈들이 트렌드가 되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또 다른 전 페이스북 뉴스 관리자들도 

기즈모와의 인터뷰에서 “인위적인 지시

를 받아 트렌드 뉴스에 선택된 기사들을 

끼워넣었었다”고 했다.

페이스북은 그러나 “전 세계 16억 사

용자들에게 뉴스를 제공함에 있어서엄

격한 가이드라인’을 갖고 있다”며 혐의

를 강력히 부인했다.   

인도 마디아프라데시(Madhya 

Pradesh)주 자바트에 위치한 개신교회

가 힌두 극단주의자들 500여 명의 공격

을 받았다고 크리스천포스트가 최근 보

도했다. 그들은 교인들에게 돌을 던지

고 교회 출입문을 파괴한 것으로 알려

졌다.

아시아뉴스에 따르면, 근본주의자들

은 교회 외부에 걸려 있던 인도인민

당(바라티야자나타: 힌두 내셔널리즘

을 표방하는 인도 여당)의 상징인 짙은 

황색의 깃발을 발견한 후 격분하여 이를 

훼손했다. 그리고 교회 안에 있던 교인

들에게 돌을 던졌다. 당시 현장에 함께 

있던 지역의 미나 초한(Meena Chau-

han) 경찰서장은 “당국은 이에 즉각 경

찰차를 동원해 체포를 시작했다”고 주

장했다. 그러나 임마누엘 아리엘 목사의 

이야기는 달랐다. 그는 “깃발들은 바람 

때문에 훼손된 것이다. 경찰은 옆에 서

서 공격을 지켜보기만 했다”고 말했다. 

힌두교 우익단체인 국가봉사단(Rash-

triya Swayamsevak Sangh, RSS) 활동

가들, 인도국민당(BJP), 힌두교 보수주

의 단체인 ‘바즈랑 달’(Bajrand Dal)은 

경찰서장의 지휘 아래 교인들에게 돌을 

던지고 여성들을 공격했다. 교회의 전등

도 부쉈다”고 설명했다.

아리엘 목사는 “모든 일들이 경찰들

이 보는 앞에서 벌어졌다. 그들은 조용

한 구경꾼처럼 서 있었다”고 말했다. 

박해감시단체인 국제기독연대(In-

ternational Christian Concern)는 “최근 

몇 년 사이 인도에서 기독교인들을 상

대로 한 힌두교인들의 박해가 계속 늘

어나고 있다. 이번 사건은 여러 박해들 

가운데 최근에 발생한 것에 불과하다”

고 말했다.

지난 4월 이 단체가 발표한 보고서에 

의하면, 2명의 힌두교 극단주의자들이 

기독교 목사와 사모에게 휘발유를 뿌

리고 불을 지르는 사건이 있었다. 기독

교 신앙을 부인하게 만들려는 것이었다. 

목사와 사모는 가까스로 탈출할 수 있

었지만 교회는 화재로 인해 큰 손실을 

입었다. 성경, 강대상, 가구, 음향 설비

를 비롯해 기증받은 많은 물건들이 훼

손됐다.

당시 국제기독연대 머빈 토마스

(Mervyn Thomas) 총재는 “우리는 이

번 사건을 비롯해 소수종교인들을 표적

으로 한 모든 공격을 규탄한다. 이는 인

도 시민사회에 분노를 일으키고 있다”

고 밝혔다.

세계인도기독교인위원회(The Global 

Council of Indian Christians)의 사잔 K. 

조지(Sajan K. Georgo) 회장 역시 “최근 

발생한 사건은 믿는 자들에 대한 박해

가 늘어나고 있음을 보여 준다. 인도에

서 종교적인 관용과 신앙(예배)의 자유

는 악화되고, 박해는 늘어나고 있다”고 

했다.                                 강혜진 기자

“힌두 극단주의자, 인도 자바트 교회 공격”
인도인민당 깃발 보고 격분 … 아 리 엘  목 사‘경 찰 은  방 관 만 해 ’

“페이스북 직원들…보수적 뉴스들 자체 검열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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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C . / 얼 바 인  지 역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11:00
영 유아부  오전 11:00
유 초등부  오전11:00

민경엽 담임목사

나침반 교회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

중고등부   오전11:00
나침반 한국학교  주일 오전 9:15
EM,대학부   오후 1:30
새벽예배   월~금 오전5:30,  토 6:30

결혼교실, 사모교실, 부부교실, 아버지교실

www.GodFamily.com
www.CMFM.org

3463 1/2 Pumice St., Norwalk, CA 90650
T. (562) 483-0191 / (714) 493-0191

김철민 장로

CMF선교회
가정을 세우는 CMF Ministries

1부예배 오전 7:15

2부예배 오전 9:00

3부예배 오전 11:00

18700 Harvard Ave., Irvine, CA 92612
T. (949) 854-4010 / F. (949) 854-4018

김한요 담임목사4부 청년예배 오후 1:3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금)

토요 새벽 헵시바 기도회 새벽 6:00

베델한인교회

토요 새벽 헵시바 기도회 새벽 6:00

새벽예배   월~금 오전5:30,  토 6:30

1200 W Lambert Rd., Brea, CA 92821(Lambert&Puente)
T.(562)691-0691 F.(562)691-0698 / nachimban.org

주일예배 (1부) 10:00am 
              (2부) 1:30pm
새벽예배 (월-토) 5:00am 
화요중보기도회 7:00pm

UBM교회
3세대가 함께 성령안에서 자유롭게 예배하는교회

1531 S.Sinclair St., Anaheim, CA 92806 
Tel: 714-634-8360,  Cell:714-600-7700   www. ubmchurch.com 

수요돌파기도회 9:00pm
금요온전철야예배 8:00pm 
            - (다음날) 7:00am
토요청년예배 7:00pm

앤드류 김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7:3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30
한어대학청년예배 오후 2:00

69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
T. (714) 521-0991 / F. (714) 521-4636
www.thanksgivingchurch.com

김영길 담임목사금요찬양 오후 7:30
장애인예배 오전 11:30
영어장년부 오전 9:30, 11:30
새벽기도회 5:30(월-금)/6:00(토)

감사한인교회

영어장년부 오전 9:30, 11:30
새벽기도회 5:30(월-금)/6:00(토)

사랑받고 사랑하는 교회,전도와 선교에 정성을 다하는 교회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후 11:00
토요새벽예배  오전 6:00
대학청년예배  오전 11:00

5600 Crescent Ave., Buena Park, CA 90620
T.(714) 806-2562  kpcadavid@yahoo.com

오병익 담임목사

예수님이 살아계신다고 소문난 교회

남가주 벧엘 교회남가주 벧엘 교회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00
유.초등부 예배  오전 11:00
셀가족 예배  : 매월 4째주 주일 오후 5:30분

1부예배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학교 오전 11:00

4552 Lincoln Ave.#207, Cypress, CA 90630
T. (714) 952-0191 / www.socalfgc.com

박재만 담임목사금요성령집회 오후 8:00
한글학교 오후 6:00 (금)
새벽예배 새벽 5:30 (월-금)

남가주순복음교회
죽어가는 세상을 성령의 능력으로 살리는 교회

남가주순복음교회

주일예배 1부 오전8:30

               2부 오전 10:30

               3부 오후 12:20

               4부 오후 2:00(젊은이예배)

17502 Daimler St., Irvine, CA 92614  
T.(949)502-4923 / www.disciplecc.org

고현종 담임목사주일학교 오전 10:30

새벽예배 월~금 새벽 5:30

                    토 새벽 6:20

디사이플교회

1부예배 오전 8:45
2부예배 오전 11:00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00
EM예배 오전 9:30

2536 W. Woodland  Dr., Anaheim, CA 92801
T. (714)821-9900,9901 / visioncc.org

이 서 담임목사금요 Alpha 오후 7:30
새벽기도 오전 5:30 (월-금)
                오전 6:00 (토)

미주비전교회
역동적인 예배가 살아있는 비전공동체

2536 W. Woodland  Dr., Anaheim, CA 92801
T. (714)821-9900,9901 / visioncc.org

                오전 6:00 (토)

역동적인 예배가 살아있는 비전공동체

이동준 담임목사

얼바인 아름다운 교회
17702 Cowan,  Irvine, CA 92614  
T. (949)250-1111 / www.beautifulch.com

1부예배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일 기도모임 오후 8:00
토요한글학교, 에프터스쿨

P-kinder(Korean) 오전 11:00
Children(1-6) 오전 11:00
Youth(7-12)   오전 11:00
College  오후 1:00

얼바인 아름다운 교회

홍성준 담임목사주일대예배 오전 11:00
주일학교 오전 11:00
중고등부 오전 11:00
대학청년부 오후 1:30

18182 Culver Dr., Irvine, CA 92612 
T. (949)769-9628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화-금) 오전 6:00

얼바인 한믿음교회
믿음으로 하나되는 교회

얼바인 한믿음교회

주일 인터넷 생방송듣기 오전 6:30
주일 예배:오전 11:30
목요 예배: 오후7:30
토요 예배: 오후 8:30

14515 Blaine Ave., Bell� ower, CA 90706
T.(213) 291-5901 / (714) 833-2568   daekwon.org

우대권 담임목사

영광빛복음교회

T.(213) 291-5901 / (714) 833-2568   daekwon.org

초등부 목요예배: 오후 7:30

주의 권능, 치료의 광선을 행하고 알리는 교회

1부예배 오전 07:30
2부예배 오전 09:30
3부예배 오후 11:30
4부예배 오후 2:00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 (714) 446-6200 / F. (714) 446-6207

한기홍 담임목사새벽예배  평일 오전 05:30
               토요일 오전 06:00
금요성령예배 오후 08:00

은혜한인교회
행복한 교회 상급받는교회 세계선교를 마무리짓는 교회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행복한 교회 상급받는교회 세계선교를 마무리짓는 교회

주일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8:00

14706 Pioneer Blvd., Norwalk, CA 90650
T. (213) 247-7440 / godsgracechurch.org

조원재 담임목사

하나님의 은혜교회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교회가 되자”

14706 Pioneer Blvd., Norwalk, CA 90650
T. (213) 247-7440 / godsgracechurch.org

하나님의 은혜교회

1부예배 오전 8:30
2부예배 오전 11:00
청년예배 EM 오후 1:30
히스패닉 예배 오후 5:00

5271 Lincoln Ave., Cypress, CA 90630  
T. (714)252-9191 / www. lordlight.org 

주혁로 담임목사수요기도회 : 오후 8:00
새벽기도 :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주님의빛교회

주일예배(KM) 주일11:00am

영어예배(EM) 주일 9:00am

교육부예배 주일 11:00am

(유아유치부,유초등부,중고등부)

안창훈 담임목사     금요찬양예배 8:00pm

     (매월 두번째 금)

     새벽예배 화~금 5:30am

                         토 6:00am

     새벽예배 화~금 5:30am

늘푸른선교교회
2216 E. South St., Anaheim, CA 92806
T. (714)808-9191 / www.missionways.org 
mcc.o�  ce.email@gmail.com

주일예배 1부 오전 7:30

               2부 오전 9:15

               3부 오전 11:30

               4부 오후 2:00

17200 Jamboree Rd., Irvine, CA 92614  
T.(949)261-9100 / vision.onnuri.org

권혁빈 담당목사     수요예배 오후 7:30
     중등부 오전9:15
     고등부 오전11:30
     한어부 오전11:30
     KM대학청년부 오후 2:00

얼바인온누리교회
     KM대학청년부 오후 2:00

얼바인온누리교회

 주일예배  오전11:30

 금요예배  오후8시

 새벽예배  (월-금) 오전5:30

김일권 담임목사

다감사교회
The Gamsa Community Church

 2000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714)988-3321, www.dagamsachurch.org

주일예배 1부  주일 9:00AM
주일예배 2부  주일 11:00AM
주일학교         주일 11:00AM
대학청년부/E-college   주일 2:00PM
제자훈련/사역훈련   화~목 7:30PM

김일영 담임목사

NEXT 사랑의교회
NEXT Sa-Rang Church

11 Musick lrvine, CA 92618  Tel (949)829-0010(o�  ce)
www.nextsarang.com

새벽예배   월~금 5:30AM
                 토      6:30AM
NEXT한국학교   토  9:30AM~1:00PM
NEXT Kids club  주일 12:40AM~1:40PM

허귀암 담임목사

놀웍한인교회
Norwalk United Methodist Church Korean MinistryNorwalk United Methodist Church Korean Ministry
13000 San Antonio Dr., Norwalk,CA 90650
T.(562)802-4959 C.(714)308-7038 / usa8291@gmail.com 

1부 주일예배 오전 8:00

2부 주일 영어예배 오전 10:00

3부 주일예배 오후 1:30

토요새벽  오전 6:00 본당

금요공부  저녁 8:00 본당

EM주일  오전11:30 

교육부    오전11:30

박경호 담임목사

얼바인 침례 교회
5101  Walnut Ave.,  Irvine, CA 92604  
T. (949)857-9425 / www.irvinechurch.com

1부예배 오전 7:3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30
4부예배 오후 1:30(청년 한국어)
FAME예배 오전 11:30 (장년 영어)

EM 예배 오후 1:30(청년 영어)
새벽 예배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장년부 수요성령기도회  오후 7:00

하나님의 인재를 양성하는 

김민재 담임목사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친구’공동체

예친교회

주일예배 오전 9:00 &10:30

새벽예배 화~토 5:30, 토 6:00

금요예배 오후 7:30

4221 Rose Dr., Yorba Linda, CA 92886(Worship Center)
 T. (714)788-3677 / www.yechinchurch.com
18639 Yorba Linda Bl. , Yorba Linda, CA 92886 (교회 사무실)

주일1부예배  오전8:15
주일2부예배  오전10:00
주일3부예배  오전11:45
영어주일예배  오전10:00

유년부,초등부예배 오전11:30
영어중고등부예배 오전11:30
한어중고등부예배 오전10:30
새벽기도회  월-금 오전5:30,
                     토.주일 오전6:00

엄영민 담임목사

오렌지카운티제일장로교회
열린교회, 주는교회, 키우는교회

8500 Bolsa Ave., Westminster, CA 92683
T. 714-891-2029,898-1068 F. 714-373-3097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45
3부찬양 오전 11:30
수요예배 오후 7:30

14381 Magnolia St., Westminster, CA 92683
T. (714) 893-1652 / kcrcoc.com

남성수 담임목사금요찬양기도회  오후 7:30
청년부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토)

오렌지카운티한인교회
영혼을 구원하며 제자삼는 교회

오렌지카운티한인교회

주일 섬김이 예배 : 오전 9:00am 

주일 한국어 예배 : 오전 11:00am 

주일 영어 예배 : 오전 11:00am 

주일 유초등 예배 : 오전 11:00am

임경남 담임목사금요기도회 : 금요일 오후 8:00pm 

새벽기도: 월-금요일 오전 5:30am 

                    토요일 오전 6:00am

토기장이교회
1808 W.Lincoln Ave., Anaheim, CA 92801  
T.(714)234-5338 / www.potterscc.com
E-mail : info@Potterscc.com

플러튼 채플 Fullerton Chapel
주일 1부 예배 오전 9:30
주일 2부 예배 오전 11:30
목요영성집회: 7:45pm
새벽예배 월-금 5:30,, 토 6:00

117 N. Pomona Ave, Fullerton, CA 92832
T. (657)217-5558

최 혁 담임목사

주안에교회
In Christ Community Church

 “알라에게 영광을?”

Mission Community Church

故한충렬 목사 … 중국복음화와 조선의 어려움 함께한 진정한 목회자 

싱가포르의 대

형교회인 시티하

비스트교회(City 

Harvest Church)

가 최근 27주년 기

념 행사를 개최했

다. 이 교회는 설

립자인 콩히(Kong 

hee) 목사가 징역 

8년형을 선고받고 

항소 재판 중으로, 

교인 수는 지속적으로 줄고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현지 언론인 선데이타임스는 시티하

비스트교회 교인 수가 작년 16,482명으

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다. 

연례 보고서에 따르면 이는 2014년에 

비해 6% 줄어든 것이다.

선데이타임스는 2010년 콩히 목사에 

대한 검찰 조사가 시작된 이후 이 교회 

교인 수가 계속 줄어들고 있다고 지적했

다. 2009년 교인 수는 23,565명으로, 현

재는 당시보다 약 1/3 줄어든 것이다.

콩히 목사를 비롯해 시티하비스트교

회 재직 6명은 작년에 헌금 3,500만 싱

가포르달러(약 300억 원)를 유용한 혐

의로 유죄 선고를 받았다. 이들은 콩히 

목사의 아내이자 가수인 호선의 경력을 

위해 그녀의 CD 앨범을 구매하고, 음반 

순위를 조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가운데 가장 무거운 징역 8년형

을 선고받은 콩히 목사는, 모든 혐의를 

부인하며 항소를 제기했다. 그러나 검찰 

역시 이보다 더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며 

항소한 상태다.

재판이 진행되는 가운데 콩히 목사는 

동아시아 여러 나라를 순방하며 설교 집

회와 치유 기도회를 열었다. 또한 최근 

일본에서 지진이 발생하자, 시티하비스

트교회 구제팀을 파견해 돕기도 했다. 

일부 교인들은 선데이타임스와의 인

터뷰에서 “여러 가지 분쟁에도 불구하

고 교회를 계속 지지할 것”이라며 해외

에서 진행 중인 인도주의적 사역들에 대

해 언급했다. 시민 봉사자인 칸 콕 시앙

은 “출석 교인 수는 점점 줄어들고 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이에 대해 

솔직해지자”고 했다.           강혜진 기자

영국 대도시 5곳의 빨간 2층 버스 수

백 대에 알라를 찬양하는 광고를 선보

인다고 8일(이하 현지시각) 영국 일간 

인디펜던트가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7일 런던에서 최초로 

무슬림 시장이 탄생한 가운데, 영국에

서는 오는 23일부터 버스 640대에 알라

를 찬양하는 광고를 부착할 예정이다.

이는 영국 최대 규모의 무슬림 자선

단체 ‘이슬라믹 릴리프(Islamic Relief)

가 시리아 내전 희생자 지원을 위해 벌

이는 캠페인의 일환이기도 하다.

이슬라믹 릴리프는 “아랍어로 ‘알라

에게 영광을’(Subhan Allah)이란 글귀

를 담은 버스 광고가, 이슬람과 국제 구

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변화시키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슬람법에 의하면 무슬림들은 소

득의 2.5%를 가난한 이들에게 기부하

게 되어 있는데, 이를 ‘자캇’이라고 한

다. 이는 이슬람교의 5개 교리 중 하나

이며, 금식기간인 ‘라마단’에 자캇을 행

하고 있다.

한편 사디크 칸(Sadiq Khan) 신임 런

던시장은 지난 5일 치른 선거에서 약 

57%인 130만 표를 얻어 보수당 자크 

골드스미스 후보를 꺾었다. 그는 파키

스탄 버스기사 출신 아버지를 둔, 이민

자 가정에서 자란 인권 변호사다.

그는 취임 연설에서 “모든 런던 시민

을 대표하는 시장으로서, 런던에서 예

전에 보지 못했던 가장 투명하고 부지

런하며 소통하는 시정을 펼칠 것”이라

고 밝혔다. 

이어 “나와 우리 가족이 얻었던 기회

를 모든 런던 시민들도 누릴 수 있게 하

겠다”고 했다.         

강혜진 기자

 “예수님과 닮은 모습 되고자”

‘알라에게 영광을’이라는 문구가 적힌 런던 시내버스. ⓒ이슬라믹릴리프 페이스북.

英대도시 5곳에서…시내버스 수백대에 광고 부착

지난달 30일 북중 접경에서 피살당한 

한충렬 목사(장백교회)의 영결식을 마

치고 교회와 유가족들이 “예수님과 닮

은 모습 되고자”란 제목의 입장문을 발

표했다. 교회와 유가족들은 입장문을 

통해 “故 한충렬 목사는 중국의 복음화

와 조선 민족의 어려움에 함께한 진정

한 목자”라고 평가했다. 

또 그는 “목회를 시작한 이후 늘 어렵

고 힘든 사람들의 편에 서 왔으며 그들

에게 위로와 힘이 되고자 노력했다”면

서 “교회 안팎의 어르신들을 늘 부모님

처럼 모시고 힘들고 어려운 그 시절의 

아픔을 함께 나누고 위로하고자 애쓰며 

살아왔다”고 전했다. 

이어 “(한 목사에게) 1988년 갑자기 

찾아온 이유를 알 수 없는 병으로 죽음

의 문턱에 섰었지만 이는 장백지역의 

복음화를 위해 쓰임받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셨다”고 밝히고, “그 전까지 오직 

공부만 알고 그래서 좋은 학교를 졸업

하고 좋은 직장을 다녔지만 그 아픔과 

절망을 겪게 됨은 오직 아픈 사람들을 

위로하고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도우라

는 목회의 준비과정”이라며 “1993년 장

백교회를 세우고 책임 집사를 맡은 이

후 2016년 600여 명의 교인들과 50여  

처소 교회를 섬기는 큰 목회를 감당할 

수 있었음은 바로 이런 하나님의 계획

에 충실하게 답하며 몸으로 실천했던 

삶의 결과였다”고 했다.

교회와 유가족들은 “1997년 조선의 

김일성이 사망한 이후 조선 백성들이 

고난의 행군을 겪으며 중국 땅을 밟을 

때도 이들의 아픔에 함께 하며 오직 저

들의 희망이 되어주고자 노력했던 것은 

그 실천의 확장”이라 말했다.

또 “교회의 사명은 복음의 전파인데 

한충렬 목사는 이 사명에 가장 충실한 

삶을 살아왔다”면서 “조선 주민들의 일

시적 국경 이탈을 통해 중국의 교회들

을 방문해 먹을 것을 구할 때 육신의 양

식 뿐 아니라 복음을 제공한 것은 이 사

명을 감당하기 위함 이었다”고 이야기 

했다.

한편 ‘복천 한충렬 목사 기념회’도 만

들어진다. 기념회 초대 창립위원장은 

상지대 이용호 교수가 맡을 예정이며, 

“(한 목사가) 비록 그토록 소망하던 남

북통일과 민족 복음화를 보지 못하고 

떠났지만 한 목사가 추구하고 지향했던 

중국과 민족복음화를 우리 모두가 계승

해 나가기를 원한다”면서 “이에 장 목사

가 늘 좋아했던 복천(福泉)을 아호로 삼

아 복천기념회를 만들고 이를 통해 장

백교회의 사역과 북방지역 민족 복음화

를 이어 가겠다”고 전했다.          

홍은혜 기자

 “시티하비스트교회…교인 7천여 명 감소”

콩히 목사 

시티하비스트교회 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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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보다 오래 된 중국의 
기독교 역사 

김수진 박사(한국교회역사연구

원 원장)가 저술한 「중국개신교

회사(홍성사)」에 따르면, 중국 기

독교(개신교) 역사는 1807년 9월 

런던선교회 소속 모리슨(Robert 

Morrison, 馬禮遜, 1782-1834) 선

교사가 광저우에 입국하면서부터 

시작된다. 

중국 기독교 역사는 크게 네 시

기로 나눌 수 있다.

제1기는 모리슨 선교사의 입국 

이후 1860년 청나라가 영국·프랑

스·러시아 3개국과 체결한 '베이징

조약' 체결까지로, '선교 준비기'라 

할 수 있다. 

이 1기는 1842년 아편전쟁 종결

을 위해 영국과 체결한 '난징(南京)

조약'을 기점으로 전기와 후기로 

나뉜다. 전기에는 동남아를 근거지

로 삼고 중국 선교를 준비했고, 후

기에는 난징조약 이후 개항된 상하

이(上海) 등 5개 지역에서 선교를 

시작했다.

이 시기는 청나라가 국내외적으

로 커다란 변화를 겪으면서 쇠퇴하

던 때다. 바로 베이징조약 체결을 

통해 '선교의 자유'가 인정됐다. 제

1기 끝 무렵은 유럽 지역에서 '선

교'가 활발했던 때였던 만큼 중국

에 교회를 설치했던 선교회가 22

개, 선교사 수도 150여 명에 달했

지만, 중국인 교인 수는 350여 명

밖에 되지 않았다.

제2기는 1860년부터 1900년 '의

화단운동(義和團運動)'까지를 이

르며, '교회 건설의 시기'로 불린다. 

구미 열강이 청나라를 점점 압박했

던 것과 동시에, 만주족에게 점령

당한 한족(漢族)들이 서양 문화를 

받아들이면서 근대화 바람이 불기

도 했다. 그러나 천주교회에 대한 

반기독교 운동도 거셌는데, 중국

인들은 천주교회와 개신교회를 같

은 곳으로 봤기에 의화단운동 당시 

135명의 개신교 선교사들이 죽임

을 당했다.

이러한 박해와 환란을 통해 기독

교는 오히려 성장한다. 

제3기는 1900년부터 1949년 중

화인민공화국 건국까지 이르는 '교

세 확장의 시기'로, 세례를 받은 신

자 수만 1900년 112,808명, 1912년 

235,303명, 1920년 366,524명에 달

했다. 세례를 받고도 교회에 출석

하지 않은 사람이나 세례를 받지 

않고 교회에 출석한 사람까지 합

하면, 1915년 526,108명, 1920년 

806,926명이나 됐다.

이 시기 중국교회에는 선교회 50

여 곳이 활동하고 있었기에, 부흥

운동과 함께 교파 간 협력·연합운

동이 활발했다. 또 이 시기에는 제

2기에 많이 세워진 '미션스쿨'의 교

육 결과 중국인 지도자들이 급부상

했고, 해외 선교회들의 지배와 보

호에서 벗어나 자립하고 자주적으

로 전도 활동을 시작했다.

특히 1922~1927년에는 '기독교 

중국화 운동'이 일어났다. 그 일환

으로 1922년 여러 교파들은 연합

하여 '중화기독교회(The Church 

of Christ of China)'를 설립하고, 

현 삼자교회(三自)의 모토인 '자치

(自治)·자양(自養)·자전(自傳)'을 

충원문교회 건물 모습. 작아 보이지만 2천여 명이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다.

 신앙의 불모지 중국 베이징… 그곳에도 '복음'은 있다

외부에서 바라본 충원문교회 입구. 보이는 입구는 담장 역할을 하고, 들어가

면 내부 건물이 나온다.

내세웠다. 이는 중국 사회에서 제

국주의·군벌 세력을 타도하고 자

주독립 국가를 건설하자는 국민혁

명이 주창한 '반기독교 운동' 여파

이기도 했다. 

이와 함께 '예수 가정(Family of 

Jesus)'이나 워치만 니(倪柝聲)의 

'소그룹(敎會聚會所)' 등 독자 노선

도 출범했다.

제4기는 1949년 중화인민공화

국 건국 이후부터 현재까지로, 공

산주의 국가로서 교회 조직을 만

든 시기다. 삼자운동 조직이 교회

를 대표하는 조직이 돼 현 '중국기

독교 삼자애국운동위원회'로 이어

졌다.

이를 거부하는 이들은 '가정교회'

로 명맥을 이어 오다 개방화 이후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

◈베이징의 '대형교회', 충원문
교회 

베이징 도심에 자리한 충원문(崇

文)교회는 지금으로부터 무려 146

년 전인 1870년, 미국 남감리교 출

신인 애즈베리 선교사를 기념하기 

위해 설립됐다. 

1900년 반외세를 표방한 의화단

운동 때 불에 탔으나 1904년 재건

됐고, 현재는 유적으로 지정돼 관

리되고 있다. 충원문교회는 '화북 

지역'에서 가장 큰 예배당이기도 

하다.

충원문교회는 매 주일 예배에 참

석하는 성도가 6천여 명에 달해, 하

루 세 차례 예배를 드리고 있다. 오

후엔 조선족들을 중심으로 '조선어 

예배'를 드린다. 

베이징 주재 외국 대사와 직원들

을 비롯해 외국인들도 많이 참석한

다. 빌리 그래함 목사가 설교한 적

도 있고, 1998년에는 빌 클린턴 당

시 미국 대통령 부부가 중국 방문 

중 예배를 드리

기도 했다. 

지난해 4월 

12일에는 여의

도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가 

주일예배에서 

설교하기도 했

다. 

현지 조선족 

유덕 목사에 따

르면, 현재 중국

인들은 영혼에 

'갈급함'이 많은 

상태여서 스스

로 교회를 찾아

와 예배를 드리

거나 성경공부

에 참여하고 있

다고 한다. 

유덕 목사는 

"조선족의 경우 몇 년 전만 해도 성

도 수가 7-8백 명에 이르렀지만, 

한국 등으로 이주하거나 집값 등

의 문제로 베이징 근교로 이동하는 

경우가 많아 지금은 150여 명 정도 

출석하고 있다"며 "'조선어 예배'를 

세계 문화 유산의 도시 베이징(北京)

출석성도 6천 명 규모의 충원문교회

주일 오후에는 조선어로 설교해

빌리 그래함 등도 설교해 

중국 최초의 선교사 로버트 모리슨과 중국인 동역자들.

마룻바닥과 장의자 등 ‘옛 모습’이 그대로 남아 있는 충원문교회 수요 성경공

부 모습. 주일에는 왼쪽 가림막을 걷는다.

주일 오후에 드리고, 현재 교역자

는 저까지 3명이다. 조선어 예배는 

한국 한 장로님 부부의 지원을 통

해 처음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다"

고 소개했다. 

  이대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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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재학중인 대학에서 다른 대

학으로 편입하는 절차는 고등학교

에서 대학에 진학하기 위해 진행해

야 하는 절차와 크게 다르지 않다.

미국 대학의 편입은 한국처럼 치

열한 경쟁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쉬운 것도 아니다. 고등

학교 때 사정상 원하는 대학 진학

이 어려웠던 학생이 편입을 고려한

다면 준비해야 할 것들에 대해 알

아보자.

일단 편입을 결정했다면 그 이유

는 더 좋은 대학을 원하거나 원하

는 분야를 전공하기 위해서 일 것

이다. 특히 2년제 커뮤니티 칼리지

에서 4년제 대학으로 편입하는 학

생들이 많은데, 이 중 대부분의 학

생들은 재정문제 때문이거나 원하

는 대학 입학에 실패해 고교 졸업 

후 커뮤니티 칼리지 진학을 결정한 

학생들이다.

편입생으로서 경쟁력을 갖추려

면 우선 편입하려는 명확한 이유

와 목적을 찾아야 한다. 편입하기

로 목적을 세웠다면 다음은 편입시

기이다. 일반적으로 3학년으로 편

입하지만 2학년으로의 편입도 가

능하다. 대부분의 대학들은 4학년 

편입생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편입을 결정했다면 입학하고자 

하는 대학의 편입 관련 요강을 확

인할 필요가 있다. 만약 신입생으

로 지원했다가 입학을 거절당한 대

학에 편입하길 원한다면 최소 3학

기 정도는 대학에서 좋은 성적을 

유지하고 지원하는 것이 좋다. 

편입도 신입생으로 지원하는 것

과 마찬가지로 편입을 희망하는 대

학을 신중하게 조사해야 한다. 가

능하다면 편입생을 적극적으로 받

아들이는 대학을 선택하도록 한다. 

일반적으로 커뮤니티 칼리지에 재

학하는 학생들은 학생이 거주하는 

주의 주립대학에 들어갈 확률이 가

장 높다. UC계열의 경우 대부분 대

학들의 편입 합격률이 신입생 합격

률보다 높은 것이 사실이다. 기회

의 나라 미국에서의 또다른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미국 교육 시스템의 

장점이다. 

편입생으로 지원하는 절차 역시 

신입생으로 지원하는 것과 비슷하

다. 대학에서는 편입하려는 학생의 

동기를 중요시 한다. 모든 편입 희

망자는 개개인의 특별한 이유가 있

다. 이 이유를 명확하게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나서 입학

원서 마감일을 철저히 지키고 대학 

교수 등 관계자들로부터 일찍 추천

서를 부탁하는 것도 명심하자.

대학마다 학점 인정에 차이가 있

으니 편입되는 학교로 지원할 때 

학점을 어떻게 인정해 주는 지를 

미리 알아봐야 한다. 

또한 재학중인 학교에서 학점을 

수강할 때 편입하려는 학교에서 인

정해주는 과목인지도 알아봐야 한

다. 편입이 되었는데 학점이 제대

로 인정되지 않으면 1년을 더 다녀

야 하기 때문이다.

많은 대학들이 공통지원서내에 

편입지원서를 채택하고 있지만 일

부 대학들은 자체 편입지원서를 사

용하기 때문에 입학원서도 알보기

를 바란다. 

공통지원서 내 편입지원서에는 

다음과 같은 서류들이 포함되어 

있다.

1. College Official’s Form: 재학

중인 대학에서의 학업기록을 볼 수 

있는 행정직원이 작성하는 양식이

다. 2. Instructor Evaluation: 교수

가 작성하는 추천서 양식이다. 3. 

Mid-Term Report: 수강중인 강

의를 담당하고 있는 교수들이 작성

하는 서류로 학생의 성적과 강좌내 

퍼포먼스에 대한 정보가 들어간다. 

4. School Report: 출신 고등학교 

교장이나 카운슬러가 작성한다.

편입 역시 입학사정에서 학업성

적이 가장 중요시 된다. 일부 대학

들은 대학에서 뛰어난 성적을 얻을

경우 지원자의 고등학교 성적은 크

게 신경쓰지 않는다.

편입에도 추천서, 에세이, 인터

뷰가 필요하다. 대부분의 대학들은 

편입지원자에게 두 장의 추천서를 

요구한다. 대학 학장, 교수, 전임강

사 등이 좋은 추천서를 써줄 수 있

는 사람들이다. 여름방학 전에 미

리 추천서를 부탁하는 것이 좋다.

에세이는 왜 편입을 원하며 편

입을 통한 목표가 무엇인가를 묻

는 질문에 정직하고 긍정적으로 

써야 한다. 일부 대학들은 인터뷰

를 제안하는데 만약 인터뷰 제안

이 들어오면 적극적으로 받아들이

도록 한다. 

지원할 때 의무적으로 인터뷰에 

응해야 하는 경우도 있으니 학교별 

요구사항을 점검하도록 한다. 미리 

전문가와 실전 연습을 통해 충분히 

자신감을 갖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편입의 

조건은 미리 준비하는 것이다. 계

획성 있게 충분한 여유를 가지고 

준비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고 

또다른 기회를 성공적으로 이끄는 

방법이다.        

사랑과 감사의 계절
어린이날, 어버이날, 성년의 날, 

스승의 날, 부부의 날(한국 기준) ... 

왜 5월에는 이렇듯 사랑과 감사의 

날들이 잔뜩 몰려 있을까? 

5월이야 말로 1년 중 가장 싱그

럽고 아름답고 화사한 계절이므로 

소중한 사람들에 대한 그리움과 사

랑과 감사의 마음을 다시 한 번 깊

이 되새겨 보라는 뜻이 아닐까?

미국의 여류 저술가요 사회 사

업가였던 헬렌 캘러(Helen Keller, 

1880-1968)는 원래 인형처럼 예쁜 

아기로 태어났다. 그러나 생후 19

개월 만에 심한 열병으로 눈과 귀

가 다 멀고 말았다. 그래서 결국은 

말도 못하는 벙어리가 되었다. 그

런 그녀가 후에 <리더스 다이제

스트>가 <20세기 최고의 수필>로 

선정한 <사흘 동안 볼 수 있다면

(Three days to see)>이란 글에서 

이렇게 적고 있다. 

“내가 만약 주님이 기적을 베푸

셔서 사흘 동안만 눈을 뜰 수 있다

면 나는 첫째 날, 늘 친절과 겸손

과 우정으로 내 삶을 빛나게 해 준 

설리번 선생님을 찾아가 이제껏 손

끝으로만 느꼈던 그녀의 얼굴을 몇 

시간이고 바라보며 사랑으로 가득

찬 그 모습을 내 마음 속 깊이에 간

직해 두겠습니다. 그리고 밖으로 

나가 바람에 나풀거리는 아름다

운 나뭇잎과 들꽃들, 그리고 석양

에 빛나는 노을을 바라보고 싶습니

다. 둘째 날, 먼동이 트며 밤이 낮으

로 바뀌는 그 웅장한 자연의 기적

을 보고 나서 서둘러 메트로폴리탄

에 있는 박물관을 찾아가 하루 종

일 태고적부터 살아온 인류의 궤적

을 제 눈으로 확인해 볼 것입니다. 

그리고 저녁에는 밤하늘에 떠 있

는 보석 같은 별들을 바라보며 하

루를 마감하겠습니다. 마지막 셋째 

날, 사람들이 일하고 또 열심히 살

아가는 모습을 보기 위해 아침 일

찍 큰 길에 나가 출근하는 사람들

의 얼굴 표정들을 지켜 볼 것입니

다. 그리고는 오페라 하우스와 영

화관에 가 공연을 보고 싶습니다. 

어느덧 저녁이 되면 네온으로 반짝

거리는 쇼윈도에 진열된 온갖 아름

다운 물건들을 구경하며 집으로 돌

아와 나를 지난 사흘 동안 볼 수 있

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바친 후 다시 저만의 암흑의 세계

로 돌아 갈 것입니다.”

헬렌 캘러가 그토록 보고자 했던 

세계가 우리에게는 일상에 불과하

다. 우리는 두 눈으로 아름다운 꽃

들과 나날이 짙어가는 신록들을 보

고, 두 귀로 새소리 바람소리를 들

으면서도 감사하지 못하고 사랑하

지 못한다. 오히려 원망과 불평한

다. 또 남을 아프게 할 때가 더 많

다. 헬렌은 이렇게 말한다.

“내일이면 귀가 안 들릴 사람처

럼 저 새들의 지저귐을 들어 보십

시오. 내일이면 더 이상 볼 수 없는 

사람처럼 이웃들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내일이면 더 이상 생각할 

수 없는 사람처럼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십

시오. 그러면 모든 것이 기적이고 

모든 것이 감사하고 모든 이가 사

랑스러울 것입니다.”

단 한 번뿐인 삶, 내일이면 다시

는 없을지도 모르는 이 순간을 진

심으로 고마워하고 더욱 겸허한 눈

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주님께, 부

모님께, 선생님께, 이웃들께 깊이 

감사하는 5월이 되었으면 한다.

 편입(또다른 기회)

권  쉘  비  디렉터

아이비 유학 

IVY교육칼럼(2) 교회 부동산 칼럼(3)

성경적인 교회

의 정의는 ‘에클

레시아’(Ekklesia)

로 이는 ‘.....으로부

터’라는 ‘에크’(εκ)

와 ‘부름 받은 사

람들’이라는 ‘클레

시아’(κλησια)가 

합쳐진 말이다. 그

러므로 교회란 ‘하

나님께로부터 부

름 받아 모인 무리’라고 정의할 수 

있다. 

교회가 건물이나 장소를 의미하

는 것이 아니지만 가시적인 세상 

속에서 교회는 모임을 위한 장소

가 필요하다. 교회 모임 장소를 찾

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 부동산을 구입하는 것, 둘

째, 부동산을 렌트 하는 것, 셋째, 

다른 교회와 시설(Facility)을 나눠 

쓰는 것이다. 오늘은 첫 번째 방법

의 교회 부동산 구입에 대한 정보

를 나누고자 한다.

교회 부동산 거래는 주택 구입

처럼 간단하지 않고 많은 위험성

이 있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거

주용 부동산 에이전트 및 브로커

는 교회 사용을 위한 부동산 거래

에 대한 복잡성을 이해하지 못 할 

수도 있다. 교회 관련 부동산에 대

한 재산세 면제 등에 대한 확실한 

정보를 얻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

요하다. 또한 교회 사용에 대한 부

동산 설계 및 디자인에 관한 정보

는 매우 독특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부동산 상식이나 주택 거래에 대한 

상식으로 접근하면 안 된다.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하나님

께서 원하시는 방향과 계획으로의 

교회적인 합의이다. 그리고 지역을 

결정한 후 재정예산의 한계를 결정

해야 한다. 일단 교

회적인 합의와 예

산이 결정되면 필

요한 시설과 면적

을 결정한 후에 부

동산 구입을 도울 

외부 팀을 구성해

야 한다. 

이 팀의 구성원

으로는 첫째, 경

험 있고 신뢰할 수 

있는 교회 부동산 전문 브로커 회

사나 에이전트이다. 둘째, 교회 건

축 설계자, 셋째, 교회 부동산 융

자 상담자, 넷째, 시의 Planning 

Department 직원과 Building De-

partment 직원이다. 

많은 경우 부적절하고 비전문적

인 토론으로 인하여 시간, 노력, 재

정 등을 낭비할 수도 있다. 이런 외

부 팀 구성을 통해서 불필요한 시

간, 노력과 재정의 낭비를 방지할 

수 있다. 그러므로 교회에 가장 적

합한 부동산이 어떤 것인지를 파악

할 수 있게 된다.

그 다음 단계는 교회에 적합한 

부동산을 찾는 것이다. 일단 찾으

면 오퍼를 하여야 하는데, 오퍼를 

할 때는 반드시 만일의 사태에 대

비한 자세한 조건들을 포함시켜야 

한다. 

이것을 Contingency라고 하는

데, 예를 들면 감정가, 인스펙션 결

과, 시 허가 등이다. 이런 자세한 오

퍼를 위해서 반드시 전문적인 부동

산 회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

하다.

에스크로가 진행되는 중에도 교

회 건축 준비팀 뿐 아니라 구성된 

외부 전문가 팀과의 상담을 통해서 

불필요한 지연이나 방해가 없게 해

야 예정된 시간에 입당할 수 있게 

될 것이다.

Mark Kim   대표

Max Capital Group, Inc 

교회 장소 1

조  성  노  목사

푸른교회 

조성노 칼럼



“그게 무슨 소용이 있는가?”라

는 현대의 질문과 “어떤 유익이 있

는가?”라는 전도서의 질문 간의 모

순은 ‘무엇에’를 ‘누구에게’로 바꾸

면 해소된다. 누구에게 그게 소용

이 있는가? 이는 전도서의 본문들

이 주는 교훈이다. 

우선적인 관심이 ‘누구’라는 인

간에게 있다. ‘누구’라는 인격, 행위

자, 살아있는 존재에게 관심이 있

는 것이다. 전도서는 ‘무엇’에는 전

혀 관심이 없다. 그것은 중립적인 

것으로 사물이고 기구이고 소유물

이고 수단으로서 인간이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인식하는 대상이다. 

전도서는 우리의 질문들의 중

심을 어긋나게 한다. 왜냐하면 깊

은 성찰을 통해서 전도자가 한 것

이 바로 이 질문의 전환이기 때문

이다.

이 질문의 전환을 통해서 인간

을 향한 전도서의 메시지가 임한

다. 네가 너 자신을 창조주로 착각

할 때마다, 너는 파괴하고 파멸시

키는 존재가 된다. 

반면에 인간이 침묵과 신중함과 

겸손 속에서 은밀히 일하는 창조주

의 형상을 따라서 행한 일은 다 긍

정적이고 유익하고 활력을 준다. 

인간이 자신을 창조주로 착각하여 

권력으로 행한 일은 다 공허감을 

불러일으키는 허무한 일이다.

여기서 전도자는 가차 없이 급진

적으로 선언한다. 

아무 것도 남지 않는다. 헛된 것

이고 연기와 안개와 구름 같은 것

이다. 덧없고 유사(流砂)와 같은 우

리의 삶에서 유일하게 안정적이고 

확고한 것으로 “하나님을 경외하

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라”는 

말씀이 존재한다. 모든 인간의 존

재는 이 말씀에 귀착된다. 

다시 말해서 이 말씀에서 떠나있

는 모든 사람은 아무런 존재도 아

니다. 그는 아벨이다. 여기에 더도 

없고 덜도 없고 절충도 없다. 인간

을 존재하게 하는 것은, 인간에게 

진리와 실재를 부여하는 것은, 돌

연히 인간을 새롭게 창조하는 것은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이다. 그것이 

인간의 전부이다.

결론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라. 그분이 주신 계명을 지켜라. 이

것이 바로 사람이 해야 할 의무

다”<전도서 12:13 새번역>             

자끄 엘륄은 이 책의 저술 동기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전도서에 관한 책을 쓴다는 것은 

극히 무분별한 사람이라고도 할 수 

있다. 나는 학자도 주석가도 해석학

자도 신학자도 아니다. 내가 여기서 

내세울 수 있는 것은 단지 전도서를 

반세기가 넘게 읽고 묵상하며 기도

해 왔다는 사실뿐이다. 내가 그토록 

깊이 파고들고 또 그만큼 수확을 얻

었던 성서 텍스트는 아마도 전도서

가 유일할 것이다. 전도서만큼 나에

게 가까이 다가와 말을 건네준 책은 

없었다. 여기서 내가 얘기하고자 하

는 것은 바로 그 대화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고 말했다. 

  이영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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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희가 은을 받지 말고 나의 훈계를 받으며 정금보다 지식을 얻으라(잠언 8:10)

내 영혼아 깨어라       
 김연택 | 나눔사 | 401쪽   

이 책은 말씀의 주

요 내용의 기본적

인 성경교리, 개인

적인 구원의 문제, 

교회 전도와 부흥, 

성도의 헌신과 봉

사의 삶, 가정과 사

회에서의 그리스도

인의 삶, 그리고 세계선교 등을 다루고 

있다. 성경말씀 중심, 성도의 가정생활, 

교회생활, 사회생활에 대한 성경적 교

훈, 교회성장과 부흥에 유익한 메시지와 

복음전도의 성경적인 방법과 세계선교

에 대한 도전 등을 담고 있다.  

한국교회와 신학                 
윤사무엘| 쿰란출판사 | 464쪽    

한국교회가 서구 기

독교 선교를 받은 지 

130년이 지났다. 이

제 한국교회는 세계 

앞에 한국적 신학을 

내놓아야 한다. 한국

에서 태어나 양육을 

받다가 해외에서 30

여 년동안 생활하고 다시 한국교회로 돌

아온 저자는 해외에서 ‘한국교회는 어떤 

신학을 가지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통

한 많은 고민을 했다. 그리고 그 고민과 

함께 그에 대한 견해를 나눈 논제들을 

이 책을 통해 정리했다.

삶이 말하게 하라 쟃       

 서영은, 임연심 | 열림원 | 318쪽         

이 책은 여의도순

복음교회 1호 아프

리카 선교사로 파

송되어 28년간 투

르카나 고아들의 

엄마로서 그 땅에

서 헌신의 삶을 살

다가, 지난 2012년 

8월 4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임연

심 선교사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그 내

용을 따라가다 보면 임 선교사의 삶과 

사역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섬세한 

손길들을 발견할 수 있어 임 선교사의 

간절한 마음을 읽을 수 있게 된다. 

나의 인생 설계도        
 배응준 | 규장 | 248쪽   

어쩌면 우리의 내면

에는 이 시대와 세

상이 심어준 대단한 

사람의 기준이 있을

지도 모른다. 가끔

은 꼭 그런 사람이 

되어야만 훌륭한 사

람이 되고 그 조건

을 갖춰야만 사랑받을 수 있다는 강박

이 우리 마음을 어렵게 한다. 그러나 안

심하라.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

조되었고 그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분

명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성급하게 

행동하지 말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라.

“전도서 묵상과 인간의 존재와 역사에 관한 성찰”
엘륄, 40년 전도서 묵상에서 참된 지혜를 만나다

신간추천

존재의 이유  

자끄엘륄

대장간 | 400쪽

구입문의 
LA : 조이기독교백화점 T. (213)380-8793

OC : 생명의 말씀사       T. (714)530-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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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좋은� 문서선교…기독소설의� 부흥을� 꿈꾸며”

750여 쪽에 이르는 이 저작을 해

독하는 키워드는 유럽의 근현대사

에 있어 “항구적으로 제기된 물음

들”이다. 즉 그것은 신, 자연, 인간, 

사회, 역사라는 다섯 가지 주제다. 

그 내용을 개괄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 본서에서 보머 교수는 17

세기부터 20세기까지의 유럽 사상

의 흐름을 ‘존재(being)’로부터 ‘생

성(becoming)’으로 점차 변화한 과

정으로 이해한다(9쪽). 즉 “고정적

이라든지 절대적인 것이 있다”는 

인식의 틀에서부터 “새롭고 상이

한 어떤 것”으로 영원히 발전해 나

간다는 쪽으로 사고의 틀이 변화됐

다는 것이다.

17세기 뉴턴의 자연관에서 공간

과 시간이 절대적인 요소로 생각됐

지만, 20세기 아인슈타인에 이르면

서 절대공간이나 절대시간이란 무

의미한 것에 지나지 않게 됐다. 저

자의 관점에 의하면 17세기는 존재

가 생성보다 우위인 시대요, 18세

기는 존재와 생성이 병존하는 시

대이며, 19세기는 생성이 존재보

다 우위에 선 시기이다. 그리고 20

세기는 생성이 존재에 대해 승리를 

거둔 시기이다. 

둘째로 본서는 사상의 박물관이

라 할 만하다. 이 책을 통해 독자들

은 근현대 사상사에 영향을 끼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다. 그 

중에는 갈릴레오 갈릴레이, 아이작 

뉴턴, 프리드리히 니체, 찰스 다윈, 

르네 데카르트, 고트프리트 라이프

니츠, 버트렌드 러셀, 존 로크, 장 자

크 루소, 칼 마르크스, 샤를 몽테스

키외, 존 스튜어트 밀, 프랜시스 베

이컨, 볼테르, 장 폴 사르트르, 스피

노자, 칸트, 콩트, 파스칼, 그리고 프

로이트의 이름이 들어 있다.

이 책은 이미 언급한 다섯 가지 

큰 주제(물음)에 따라 구성되어, 합

리주의, 계몽주의, 과학혁명, 낭만

주의, 실증주의, 역사주의, 유물론, 

이신론, 자유주의, 그리고 회의주

의 등을 다루고 있다. 이처럼 다양

한 사상들이 파노라마처럼 우리 앞

에서 펼쳐지므로, 주의를 집중하지 

않는 독자는 현기증을 느낄 만하

다. 하지만 진지한 관심을 가지고 

읽는 독자는 그에 상응하는 보답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셋째로 인간은 “의미에 대해 생

각하는 존재(723쪽)”로서, 그의 본

성과 운명, 신과 자연 등에 관한 본

질적이고 항구적인 질문들을 끊임

없이 던진다. 저자에 의하면 지성

사는 과거야말로 이 “중대한 질문

들에 대한 풍요로운 사상의 원천”

이라고 본다(725쪽).

“역사란 인물과 환경과의 만남

의 기록(도널드 크레이턴)”이란 말

이 있다. 저자에 의하면 모든 사상

은 특정 환경에서 생겨나고, 어떤 

역사적 순간의 영감(靈感)의 산물

이며, 개인이나 집단이 독특한 형

태의 문제들을 직면했을 때 생겨난

다. 즉 그러한 사상이 처음 생겨난 

것은 대체로 그러한 환경이 주어졌

거나 역사상 어떤 계기가 있었기 

[인문고전 읽기]

기독교 소설에 대한 선입견이 있

다. 일반 소설보다 문학성이나 문

장력이 떨어지고 재미가 없을 것이

라는 점이 대표적이다. 기독교 출

판시장에서 문학 분야에 대한 비중

이 높지 않은 데는 이런 선입견이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또

한 지나친 엄숙주의로 경건하지 않

다고 여기는(결코 그렇지 않지만), 

기독교 문학에 대한 홀대도 한몫을 

하고 있다고 본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외국의 

「나니아 연대기」나 「벤허」, 

「천로역정」 같은 소설이 나올 

수 없다고 본다. 만약 우리나라에

서 「천로역정」이 나왔다면 지금

처럼 고전이 되지 못한 채, 그대로 

사장(死藏)됐을 확률이 높다고 생

각한다.

홍성사에서 나온 (기독교) 역사

추리소설 「물이 바다를 덮음같

이」는 첫 장에서부터 살인사건으

로 시작하여 시선을 잡아 끈다. 연

속 두 차례 더 이어지는 살인사건

은 호기심과 궁금증을 일으켜 팽팽

한 긴장감을 갖게 한다. 살인사건

을 파헤치면서 밝혀지는 내막은 끝

까지 책장을 넘기게 한다. 

이 책을 읽으며 가장 놀라웠던 점

은, 쓰이는 옛말과 문장 구사력이 

조금도 어색하지 않고 매끄럽다는 

데 있다. 이 옛말이라는 것이, 알고 

있다 해도 아무렇게 쓰거나 억지로 

넣으려 하면 ‘아귀가 맞지 않는 가

구’처럼 뒤틀리게 돼 있다. 읽는 이

가 옛말의 뜻을 모른다 해도, ‘어색

하다’는 느낌은 들게 마련이다.

그러나 이 소설에는 많은 옛말

이 들어갔음에도, 어느 하나 허투

루 쓰이거나 맞지 않는 게 없었다. 

이 책을 몇 페이지 읽으면서, ‘이 책

은 다시 읽어야겠다’, ‘옛글을 배우

는 데 좋은 지침서가 되겠다’는 확

신이 들었다. 그런 면에 있어 일반 

소설과 견주어도 전혀 떨어지지 않

는다고 자부한다.

또 이 소설은 자료 조사를 많이 

했다. 조선 경종 때의 일을 바탕으

로 허구적 사건을 가미한 소설이지

만 근거 없는 이야기 전개는 신뢰

성을 떨어뜨리기 마련인 만큼, 많

은 조사를 한 티가 역력했다.

이 소설을 읽다 보면 여러 소설

과 영화가 떠오른다. 추리 기법으

로 이야기를 펼치는 과정은 이정명

의 「뿌리 깊은 나무」, 「서경」

의 오형(五刑)의 방법으로 살인사

건이 일어나는 방식은 김대승 감독

의 영화 「혈의 누」와 유사하다.

또 옛말을 많이 사용하고, 중간에 

상인들이 물건을 팔면서 외치는 가

락(43-44쪽) 장면은 김주영의 소

설 「객주」에서 보부상들이 저잣

거리에서 외치는 가락(여러 번 등

장하지만 특히 1권 165-168쪽)과 

아주 흡사하다(개인적으로는 이 소

설을 읽으면서 김주영의 「객주」

가 자주 떠올랐다. 그만큼 잘 썼다). 

유교 문화가 성경의 영향을 받았다

는 스토리는, 한자를 우리나라 동

이족이 만들었다고 주장하는 김진

유럽 근현대 지성사

프랭클린 보머

현대지성 | 760쪽

[북스 리뷰]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이종화

홍성사 | 296쪽

�“역사 속 '사상'의 역할”�
때문이라고 저자는 말한다.

저자에 의하면, 지성사는 의미를 

찾는 작업이다. 모든 사상은 그 역

사적 특징을 가지고 있고, 이런 특

성은 그 사상이 생겨나게 된 배경

뿐 아니라, 그 사상의 본질을 설명

하는 데 도움을 준다. 그러므로 지

성사는 그 사상이 형성된 ‘원초적 

경험’ 속으로 진입하여 본래 모습

대로 그 사상을 보고자 하는 시도

이다. 이를 통해 진리에 한층 더 가

까이 다가설 수 있다는 것이 저자

의 믿음이다.

끝으로 독자들은 이 책에서 적지 

않은 기독교 변증가와 신학자 또는 

과학자들이 유럽 사상사에 기여했

음을 확인할 수 있다. 

먼저 눈에 띄는 이름은 ‘기독교 

변증가’ 반열에 들어 있는 블레즈 

파스칼(Braise Pascal)이다. 저자

에 따르면, 무한한 자연 가운데 상

실감을 느낀 파스칼에게 있어 ‘인

간의 불균형’은 그의 위대한 사고

의 주제였다. ‘자연의 무한성 가운

데 인간은 무엇인가’라고 파스칼

은 묻는다. 저자에 의하면 “파스칼

은 종교사상가이며 동시에 위대한 

과학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초자연

적 계시 속에서만 확실성과 안정감

을 발견할 수 있었다(86쪽)”. 파스

칼은 「팡세」에서 인간의 비참함

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인간의 

비참함은 파스칼의 이런 신념을 위

한, 그리고 기독교 변증을 위한 기

반이 되었다(121쪽)”. 원죄는 그의 

인간론의 핵심을 이루고 있고, 인

간은 하나님의 각별한 도움을 절실

히 필요로 한다. 

본서는 철저히 1차 자료(원사료)

에 기반을 두면서, 역사 속에서 사

상의 역할을 설명해 주고 있다. 

특히 20세기 사상을 설명하는 부

분은 이 책의 백미(白眉)라 할 만

하다.    

송광택 목사

 한국교회독서문화연구회 대표 

명의 소설 「글자 전쟁」과도 연관

짓게 된다.

소설 끝부분 ‘작가의 말’에서, 작

가는 이 책을 완성하기까지 꼬박 3

년이 걸렸고, 이것이 자신의 첫 소

설이라고 했다. 분명 이 소설에는 

3년이란 시간이 걸렸을 법할 정도

의 노력이 보였다. 하지만 작가의 

말대로 ‘첫 소설’이라는 점도 동시

에 느낄 수 있었다.

우선 초반에 시선을 끈 「서경」

의 ‘오형(五刑) 살인사건’이 일어나

는 방식에서, 세 가지 방법의 살인

사건이 나온 후 나머지 두 가지 방

법은 나오지도 않고, 이에 대한 설

명이나 설득도 없다. 

또 보통 소설은 ‘발단-전개-위

기-절정-결말’의 순서로 진행된

다. 이 소설은 발단부터 위기까지 

숨가쁘게 치달으면서 독자와 싸우

려 하다, 절정에 와서 갑자기 “내가 

잘못했어!” 하며 화해의 손길을 내

밀고는, 결말에서는 뒤돌아서서 

“나 갈게!” 하는 듯 조금 싱겁게 마

무리된다.

필자는 그것이 작가의 잘못보다

는 ‘기독교 소설의 제약’ 때문이라

고 본다. 

이 소설을 중반까지 읽으면서, 

‘몇 권으로 나올 법한 주제와 내용

인데 이를 과연 한 권으로 끝낼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들었다. 한

국 기독교 소설시장에서 대하소설

처럼 2권 이상 나와서는 어렵다는 

판단하에, 일부러 급히 마무리짓지 

않았나 싶다.

끝으로, 제목이 아쉽다. ‘기독교 

소설’은 어찌했건 주제가 명확할 

수밖에 없다는 단점이 있다지만, 

제목이 이렇게 노골적이고 지나

치게 종교성을 띤다는 건 긴장감

을 반감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

고 본다. ‘화살’이나 ‘유교의 기원’ 

같은, 일반인들도 관심을 가질 만

한 제목이었으면 어땠을까 생각해 

본다.

이런 몇 가지 단점에도, 이 책은 

근래 읽어본 기독교 소설 중에서 

문장력이나 구성이 가장 치밀하고 

우수했다. 서두에서 밝힌 대로 이 

책은 옛말을 공부하기에도 좋고, 

일반 소설과 견주어도 결코 뒤떨

어지지 않는 문학성을 지녔다.

필자는 이 책을 읽으며 ‘기독교 

소설’의 부흥을 꿈꿔 봤다. 일반인

들에게 주님을 알리고 말씀을 전하

는 가장 좋은 문서선교 장르는 ‘소

설’이라고 본다. 대중화된 기독교 

소설이 ‘문서선교’의 선봉장이 되

어 일반인들에게 이질감없이 복음

을 전하고, 기독교 소설 작가들도 

많이 등장하여 기독교 출판 시장의 

영역이 더 넓어지는 그런 날을 꿈

꾼다. 그런 부흥의 책장에 이 소설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도 꼭 진

열될 것이다.       

            이성구 부장

순전한나드출판사



A conference for second gen-
eration Korean American pastors 
sponsored by the PCUSA’s Racial 
and Ethnic Ministries Department 
started off on May 9, and con-
cluded on Thursday around noon 
(EST). The conference took place 
in Orlando, Florida.

Themed, “One Lord, One Faith, 
One Baptism, and One Church,” 
this year’s conference is the fi rst 
that was spearheaded and orga-
nized by Korean American pas-
tors rather than fi rst generation 
Korean leaders. Previously, the 
gatherings had mostly been led by 
leaders from the National Council 
of Korean Presbyterian Churches 
(NCKPC) within the PCUSA.

“We don’t want anyone to feel 
isolated or alone as they struggle 
through certain challenges,” said 
David Kim, the lead pastor of Har-
vest, the English congregation of 
Korean Presbyterian Church of 
Orlando (KPCO). “We chose the 
theme just to remind ourselves 
that we are fi ghting together and 
laboring together for the sake of 
the gospel and for the world.”

Much of the conference was 
spent discussing the inter-gen-
erational dynamic of the Korean 
immigrant church, but much on 
the other aspects of simply being a 

pastor -- such as self-care, spiritual 
formation, and pastoral ministry 
-- was also discussed.

First generation Korean pastors 
including James Kwon, the senior 
pastor of Community Church of 
Seattle; Paul Kim, the senior pastor 
of Open Door Presbyterian Church 
in Herndon; and Inki Kim, the se-
nior pastor of Vision Church (the 
Korean congregation of KPCO), 
were featured as ‘mentor’ guests 
during the conference and as pan-
elists during the second day. 

These pastors shared their ad-
vice regarding enduring hardship, 
immigrant church ministry, the 
importance of relationship, and 
balancing work and rest, among 
others. They also shared their 
thoughts on what they envision 
the future of the Korean American 
pastors to be.

“The multi-ethnic church is 
part of what you will have to do,” 
shared Paul Kim. “Because the Ko-
rean immigrant [population] -- it’s 
not going to increase; if anything, 
it will decrease.”

“If you only focus on the Korean 
church, there’s no future,” he con-
tinued. “Look at your daily and 
weekly schedule. How many non-
Korean contacts do you have? If you 
don’t have many, then you won’t be 
able to bring them to church.”

“Maybe this is the time that God 

is stretching us to reach out to dif-
ferent people -- prepare yourselves 
for that. Culturally, a lot of interest-
ing things are happening. LGBT 
issues are going to be very challen-
ing for you ... and you as a church 
should be prepared for that.”

John Cha, the lead pastor of 
the English congregation at Open 
Door Presbyterian Church, and 
Paul Kim also led two sessions, 
one of which was entirely dedi-
cated to sharing their own story on 
how their interdependent church 
model was formed, maintained, 
and strengthened through the 
years. Harold Kim, the senior pas-
tor of Christ Central of Southern 
California, also spent time during 

one of the sessions sharing how 
Christ Central became an inde-
pendent congregation but contin-
ues to share an interdependent 
relationship with the mother Ko-
rean congregation, Cerritos Pres-
byterian Church.

“Relationship is the foundation 
for meaningful, lasting change,” 
said John Cha and Paul Kim as 
they shared their refl ections. Har-
old Kim also emphasized relation-
ship and said it’s particularly im-
portant given the cultural context 
of the Korean immigrant church.

“In a White church, I might say 
that vision is more important,” 
Kim said, “but in the Korean 
church, it’s all about relationship.”

Other than the issues related 
to the Korean immigrant church 
context specifi cally, speakers also 
touched upon general pastoral is-
sues, as James Kwon spoke during 
the fi rst night regarding the power 
of God’s love, and Harold Kim 
spoke on the importance of thanks-
giving in having a healthy ministry.

Kwon, as he emphasized God’s 
love, said that that is the “essential 
element we shouldn’t forget, that 
we should carry until the day of 
the Lord’s coming.”

“I don’t know why God saved 
me,” Kwon said. “I don’t know 
why God called me. I don’t under-
stand. All I know is God loves me 
so much. Whenever I think about 
his love, what he has done and is 
doing in my life, who he is, I’m just 
really thankful and very happy.”

Pointing to the epistles of Paul, 
Harold Kim said that being in-
volved with the growth of the gos-
pel among the church and all over 
the world brings about thanksgiv-
ing, and that that’s signifi cant in 
having a healthy church.

“How does [Apostle Paul] not 
cease to give thanks? This is essen-
tial to having a healthy church,” 
Kim said. “For Paul to be continu-
ally, ceaselessly thankful, is that he 
is involved intimately and person-
ally with the dynamic and irresist-
ible growth of the gospel.”

As about 47,000 prayer gather-
ings were reported to have taken 
place on Thursday, some 300 Kore-
an Christians also gathered in Ful-
lerton, CA on Thursday evening to 
commemorate the annual National 
Day of Prayer and to intercede for 
the elected offi cials, schools, fami-
lies, and laws of the country.

Though the National Day of 
Prayer (NDOP) has taken place 
each year since 1952, this was the 
fi rst to come after the Obergefell 
v. Hodges ruling that legalized 
same-sex marriage, and this year’s 
NDOP also comes during a time 
when North Carolina’s bathroom 
law has been the center of contro-
versy.

“Forgive this nation for depart-
ing from your standard regarding 
marriage,” pastors prayed at the 
Korean Christian gathering. “Help 
your church to teach biblical fami-
ly values and let your standards for 
family be restored in this nation.”

Despite the emphasis on the 
“moral decline” of the country, 
many also took a hopeful tone.

“At this point in time, many of 
the dark aspects of our nation are 
being revealed,” said Rev. Paul 
GiHong Han, the senior pastor of 
Grace Ministries International. To 
note, Han was mentioned by the 
Associated Press last year for say-
ing that same-sex relations are sin-
ful during the NDOP gathering that 
took place in Washington, D.C.

“But as long as there are many 
people praying for this nation, 
there is hope,” Han said. “And 
that’s because God will do the re-
storing.”

“It’s time to put our lives on the 
line to pray,” he added.

Pastors also prayed for other 
topics such as the next genera-
tion, campus organizations, world 
missions, healing and unity within 
the church, people in oppression 
through crimes such as human 
traffi cking, and others.

Prayers for President Obama, 
Congressmen, state legislators, 
and members of the Supreme 
Court were also offered, and a 
prayer for the successor of the late 
Justice Antonin Scalia on the Su-
preme Court was also lifted.

A video greeting from Congress-
man Ed Royce was also featured, 
during which he encouraged the 
congregants to pray for those held 
captive by ISIS and the victims of 
human traffi cking.

Several Korean Christian groups 
sponsored and hosted this specifi c 
gathering, including the Council 
of Korean Churches in Orange 
County, Jesus Awakening Move-
ment for America, Korean Chris-
tian Council in America, SOON 
Movement, Holy City Movement, 
Fire Crusade, and others.

To note, many of these spon-
soring and hosting organizations 
have been involved in organizing 
numerous previous prayer meet-
ings to pray for the nation. Most 
recently, they led the rally of Ko-
rean Christians during the Azusa 
Now gathering that took place 
at the L.A. Memorial Coliseum 
in early April, and in November, 
they hosted a gathering called 
‘Heal Our Land’ at the Anaheim 
Convention Center. Another ‘Heal 
Our Land’ prayer gathering is set 
to take place in October this year, 
according to the organiz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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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nergy Retreat’
Offers Pastors Time of

‘Mutual Learning
and Encouragement’

A group of Asian American pas-
tors of various backgrounds gath-
ered in Oceanside, CA this week 
from May 2-4 for an annual retreat 
called ‘Synergy,’ during which 
pastors shared their insights and 
experiences on the topic of leader-
ship.

Synergy, which began in 2006, 
was launched with the hope to 
“provide a place where pastors can 
learn from other pastors through 
a time of mutual learning and en-
couragement,” said Steve Choi, 
the lead pastor of Crossway Com-
munity Church who started the 
gatherings.

“I started this retreat out of the 
desire to encourage the kingdom 
and bless other churches by en-
couraging the pastors,” Choi ex-
plained.

This year’s discussions were 
focused on the theme, “Leading 
Myself, Leading at Home, Leading 
the Church.”

Choi was joined by 33 pastors, 
including Cory Ishida, the lead pas-
tor of Evergreen Baptist Church of 
San Gabriel Valley; Sam Koh, the 
lead pastor of Hillside LA; Sam 

Park of Community Church at 
Holliston; Tim Lee, the lead pas-
tor of South Bay Mission Church; 
Woogie Kim, the lead pastor of the 
English congregation at Shalom 
Presbyterian Church; and Ed Kim, 
the lead pastor of the English con-
gregation at Gardena Presbyterian 
Church; among others.

Pastors and ministers of vari-
ous backgrounds attended this 
year’s retreat, including one who 
does overseas mission work, 
church planters, English ministry 
pastors, and seminary professors. 
Many came from outside of Cali-
fornia, including from Plano, TX, 
Atlanta, GA, and Sydney, Austra-
lia.

“This is one of my favorite events 
for pastors because it’s somewhat 
more casual and intimate,” shared 
Steve Chang, the lead pastor of 
Living Hope Community Church, 
which is one of the sponsoring 
churches of the retreat.

Other churches who sponsored 
this year’s gathering include Ju-
bilee Presbyterian Church, Good 
News Chapel, Young Nak Celebra-
tion Church, Evergreen Baptist 
Church of SGV, and Crossway 
Community Church.

BY RACHAEL LEE

BY RACHAEL LEE

‘As Long as People Pray,
There Is Hope for the Nation’

About 300 people gathered at the prayer meeting which took place at Grace Ministries International on the National Day of Prayer.

(Photo courtesy of Steve Choi) Pastors from various regions attended this year’s ‘Syn-
ergy’ Retreat which took place in Oceanside, 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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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 courtesy of Davd Kim) About 45 pastors and leaders gathered at the recent Korean 
American pastors’ conference that took place in Orlando, FL.

Korean American Pastors’ Conference Discusses
Immigrant Church Issues, Pastoral Ministry Needs



Indiana became the fi rst state in the 
U.S. to install “baby boxes” under the 
purview of “Safe Haven” laws where 
mothers can surrender their babies 
under government care without re-
vealing their identities.

Safe haven laws, or “Baby Moses” 
laws, allow abandonment of babies 
at places sanctioned by government, 
and are implemented all around the 
country. Parents are not questioned 
about their decision at the safe haven 
locations at fi re stations, hospitals, and 
police stations. However, many par-
ents avoid disclosing their identity and 
even stay away from the safe haven lo-
cations.

In September last year, a baby was 
found wrapped in several layers of 
coats outside a church in Indiana near 
a Safe Haven location.

To prevent parents from abandon-
ing their babies outside, two “Safe 
Haven Baby Boxes” were opened late 
last month in collaboration with faith-
based and pro-life groups at Indiana 
fi re stations.

The “baby boxes” are climate-con-
trolled and allow air circulation. The 
doors are automatically locked once 
the door is shut after putting the baby 
inside. Fire and medical personnel 
are alerted to retrieve the baby within 
minutes, and then take him or her to a 
hospital for a medical evaluation. The 
child is then handed over to the state’s 
Child Protection Services.

“Anything we can do to make that 

specifi c situation better,” Wes Rogers, 
captain at the Cool Spring Fire Depart-
ment told Indystar. “We try to do it ev-
ery day with running our calls, fi ghting 
fi res and helping sick people. This is 
just another way to help.”

The proposal of “baby box” installa-
tion at public facilities was approved by 
the state government under the provi-
sions of existing safe haven laws.

In the U.S., the safe haven laws were 
fi rst introduced in Texas in 1999 when 
bodies of about 10 babies were found 
in city trash cans. The legislation was 
later adopted in other 50 states as 
well.

The baby-box arrangement was 
common in the middle ages, and was 
reintroduced in the modern era in 
1952 in Pakistan. Since 2000, many 
countries have installed baby boxes, 
and it is relatively common in Europe, 
most notably in Germany which has 
about 100 baby hatches. Pakistan has 
installed over 300 baby boxes.

The baby box concept has also be-
come well-known among the Korean 
community as the story of a Korean 
pastor named Jong Rak Lee, who in-
stalled a baby box and has taken care 
of hundreds of abandoned children 
since 1999, has been made into a doc-
umentary called, ‘The Drop Box’ and 
was released in March of last year.

Monica Kelsey, who pioneered the 
creation of the first two baby boxes in the 
U.S. with the help of other non-profits, is 
a volunteer firefighter and an ardent an-

ti-abortion advocate. Knights of Colum-
bus, a Catholic organization, will fund 
the first 100 incubators at an estimated 
cost of $1,500-$2,000 per box.

In 1972, Kelsey was abandoned 
by her 17-year-old mother who was 
raped and then left to die, according 
to her autobiography. Her mother had 
considered an abortion at an under-
ground clinic because abortion was il-
legal at the time. At the clinic, she had a 
change of heart and did not terminate 
the pregnancy. After Kelsey was born, 
she was left at a hospital.

The provision of baby boxes was op-
posed by the Indiana Department of 
Health on the grounds that they might 
incur high costs of installation and 
24/7 monitoring. The department also 
expressed concern about the safety of 
such boxes in extreme weather condi-
tions and power outages. The health 
offi cials instead recommended in-
creasing awareness about current Safe 
Haven facilities.

Kelsey has founded Safe Haven 
Baby Boxes Inc., and said that she had 
intended to fund the boxes privately, 
and was not seeking state grants. She 
had asked the health department 18 
months to standardize and improve 
the incubators.

“We have listened to all the concerns 
and listened to all the criticisms, and 
it’s helped us improve the box,” she 
said. “We’ve never lost focus on our 
goal. It’s to save these babies that are 
abandoned.”

The US Department of Justice and 
North Carolina remain at odds with 
each other, and fi led counter lawsuits 
accusing the other of misinterpreting 
and violating the law.

The Justice Department sued the 
state of North Carolina and Governor 
Pat McCrory at a federal district court 
in the state citing violation of Title VII 
of the Civil Rights Act (1964), Title IX 
of Education Acts Amendment (1972), 
and Violence Against Women Reau-
thorization Act, and asked the court 
to have the state repeal the bathroom 
ordinance.

Several hours earlier, North Caro-
lina fi led a lawsuit at a different federal 
court accusing the Justice Department 
of “radical reinterpretation of Title VII 
of the Civil Rights Act,” and “base-
less and blatant overreach.” The state 
asked the court to decide whether the 

recent state legislation requring all 
individuals to use bathrooms in accor-
dance with their biological sex was in 
violation of US law.

“We’re taking the Obama admin to 
court. They’re bypassing Congress, at-
tempting to rewrite law & policies for 
the whole country, not just NC,” Mc-
Crory, a Republican, wrote on Twitter.

U.S. Attorney General Loretta Lynch, 
who spoke at a press conference after 
fi ling the lawsuit, said that at pres-
ent the Justice Department is seeking 
certifi cation from North Carolina to 
ban the bathroom law, but squeezing 
federal funding was one of the options 
that could be considered in future.

“While the lawsuit currently seeks 
declaratory relief, I want to note that 
we retain the option of curtailing fed-
eral funding to the North Carolina De-
partment of Public Safety and the Uni-

versity of North Carolina as this case 
proceeds,” Lynch said.

Lawyers from the University of Cali-
fornia told Reuters that North Caroli-
na may lose $4.8 billion funds, mostly 
from the Department of Education, if 
it does not repeal the Public Facilities 
Privacy & Security Act, also known as 
House Bill 2.

House Bill 2 was passed in March 
this year, and North Carolina became 
the fi rst US state to pass a law requiring 
people to use restrooms and changing 
rooms in accordance with their birth 
genders. Earlier, the ordinance was 
supposed to be implemented across 
the state, but later its enforcement was 
limited to government premises. The 
amendment now permits local gov-
ernments to make their own laws, and 
reinstates the right to sue the govern-
ment for discrimination.

North Carolina, U.S. Justice Dept.
Exchange Lawsuits Over Bathroom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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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by Box’ Becomes Installed in the U.S.
for the First Time at Indiana Fire Station

A recent study found that 94 percent 
of evangelical Christians said they be-
lieve the church plays a signifi cant role 
in racial reconciliation.

73 percent of all adults agreed with 
the same notion, according to the Bar-
na Group study released on May 5.

“This is extraordinarily hopeful news 
for the Christian church at-large,” the 
Barna Group stated.

66 percent of Millennials, 69 percent 
of Gen-Xers, 79 percent of Boomers, 
and 84 percent of Elders are anticipating 
that the Christian church would set an 
example by being more active in bring-
ing racial harmony. 43 percent of non-
believers also said the church plays an 
important role in racial reconciliation.

The study asked Americans on their 
opinions regarding various racial is-
sues by asking questions such as, ‘Is 
racism a former or current problem?’ 
‘Is race or ethnicity a major factor as to 
why people feel underprivileged?’ and, 
‘Is the church playing a role in the is-
sue or can the church help in bringing 
racial harmony?’

Regardless of age, sex, social status, or 
faith, 84 percent of Americans said they 
believe racial tension endures. Further-
more, they affi rm that there is a great 
deal of temper and animosity between 
ethnic and racial groups in America.

Evangelicals were more likely to say 
that “racism is mostly a problem of the 
past, not the present,” as 13 percent of 
evangelical respondents agreed with 
that statement, while 7 percent of all 
adults and 3 percent of those who did 
not identify with any faith agreed.

On the other hand, 12 percent of 
conservatives and 4 percent of liberals 
agreed that racism is more of an issue 

of the past.
Seven in ten Americans believe that 

minorities “are often put at a social dis-
advantage because of their race.” Evan-
gelicals are also less inclined than the 
overall population to agree with that 
statement, as 28 percent of evangeli-
cals “strongly disagreed,” as opposed 
to 12 percent of all adults who did.

Meanwhile, 71 percent of Whites 
were more likely to believe that “re-
verse racism, or a prejudicial treat-
ment of white people, is a problem in 
our society today,” while 46 percent 
of Blacks and 65 percent of all adults 
agreed with that statement.

According to Brooke Hemphell, vice 
president of research at Barna Group, 
“[This] research confi rms the fear that 
the church [members] may be part of 
the problem in the hard work of racial 
reconciliation.”

“If you’re a white, evangelical, Re-

publican, you are less likely to think 
race is a problem, but more likely to 
think you are a victim of reverse rac-
ism,” Hemphell continued. “You are 
also less convinced that people of color 
are socially disadvantaged. Yet these 
same groups believe the church plays 
an important role in reconciliation. 
This dilemma demonstrates that those 
supposedly most equipped for recon-
ciliation do not see the need for it.”

She said this kind of attitude “is 
a dangerous reality for the modern 
church.” She pointed to Jesus as the 
perfect example who sought to mend 
and integrate people of all races, but 
today’s ministry fails to desegregate the 
groups of people attending church.

Hemphell added that “research has 
shown that being cognizant of our bias-
es leads to change in biased behavior,” 
and that the fi rst step is to acknowledge 
the problem and to seek reconciliation.

(Photo: Elvert Barnes/CC) People observed a prayer vigil in Washington, D.C. in June 
of 2015 in honor of the victims of the Emanuel AME Church shooting victims.

Most in U.S. Believe the Church Plays
Signifi cant Role in Racial Reconciliation
BY AMY 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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